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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

- 비만율 가장 높은 주·국가는

- 퇴출 위기 ‘틱톡’ 사용 현황

[화보] ● 해변의 건강미인

올해 미국 대선은 결국 또 바
이든-트럼프 대결이 됐다. 공
화당에서는 각종 사법리스크
를 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별 경선이 대거 
몰린‘수퍼 화요일’과 조지아주 
경선 압승을 통해 올해 대선
의 공화당 대권주자로 지명되
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다 모
아 사실상 대선후보로 확정됐
다. 공화당에는 트럼프 전 대
통령뿐인가? 왜 다시 그인가?

‘트럼피즘’ 해악에도 높은 지지율, 왜?
대 최  대

 대  자 있나

 금강안경은 한  시스 으로 고 의 안전  위해  
최선  다하고 으  문하시기전 하  시  전화로 

려주시면 시 절 은 물  안심하고 비스
으실 수 습 다 

금강안경 LA점 및
가든그로브점에서 알려드립니다!

금강안경 오 시간이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정상 업중이며 일요일은 쉽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미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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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안경,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HMO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금강안경 검안의 - 

[건강] ● 커피의 효능… 당뇨병 위험 감소
● 혈압 낮춰주는 간단한 맨몸 운동
● 암 사망률 1위 ‘폐암’ 조기발견이 최선

[이슈]  일상에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실태

[골프] 자유자재 웨지샷 구사의 비결

가장 매혹적인 파3 홀 골프장은

[전문가] 폭우 및 진흙사태 피해와 주택보험

첫 주택구입자 위한 다운페이 보조

[이민] 취업비자 및 영주권과 회사 이직

[영화] 야쿠자와 저널리즘의 미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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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강
시니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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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민족주의
8년 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이끈 주력은 ‘성난(angry) 백
인들’이었다. 지역 산업에 종사하던 
‘저학력 백인 남성 블루칼라(생산직 
노동자) 유권자’는 이민 온 유색인종
의 사회적 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분
업이 ‘미국의 주인’인 자신들의 입지
를 줄인다고 여기며 분노했다. 트럼
프 전 대통령은 그들을 지지자로 포
섭했다.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들의 재결집이었다. 워싱턴포
스트(WP)는 아이오와·뉴햄프셔·사
우스캐롤라이나 등 첫 3대 주별 공
화당 경선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 변화
를 분석해 지난달 말 결과를 보도했
다. 2016년 대선 당시 24%였던 65세 
이상 비율이 36%로 늘었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매우 보수’라 밝힌 지
지층도 20%포인트 늘어 과반(52%)
이 됐다.
고령자·극우파와 함께 더 탄탄해

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토대는 
백인 기독교도 집단이었다. 미국 여
론조사기관인 공공종교연구소(PRRI)
가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 많은 백인에
게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
고 믿는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이 강

하게 나타났는데, 이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중첩도가 4년 전보
다 더 높아졌다.

■집단적 기억상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명력이 ‘망

각’과 ‘마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
다. 지난 2일 공표된 NYT·시에나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
령의 정책에 훨씬 호의적이었다. ‘도
움이 됐다’는 응답 비율이 18% 대 
40%였다. 공화당 전략가 사라 롱웰
은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오가 가린 측
면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바이
든에 대해 싫어하는 점은 알고 있는 
유권자가 트럼프에 대해 싫은 점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NYT는 “당파 분열이 극심
한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
건이라도 합의된 집단 기억이 거의 
없게 마련”이라고 전했다. 이는 얼마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진실(포스
트 트루스·post-truth)’ 전략이 주효
한 결과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만573건의 허위 또는 오해
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 하루 
평균 21건꼴이다. 벤저민 슈프먼 싱

가포르 예일-NUS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일보 이메일 인터뷰에서 “거짓
말로 가득한 공론장은 사람들이 진
실을 냉소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
다. 앤드루 프랭크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정치심리학)는 NYT에 “트럼프
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그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돼 버렸다”고 개
탄했다.
집단적 기억상실을 유도하는 양극

화에는 선택적 노출과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소셜 미디어의 득세도 한
몫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는 대신 아예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활은 사법

적 패배를 정치적 승리로 바꾼 연
금술이었다. 지난해 3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 형사 사건(성추문 
입막음)으로 기소되며 위기에 몰리
는 듯했던 그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반전시켰다.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금도 
끌어모으며 독주를 시작했다. 기소
가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 판도를 바꿨다는 진단마저 나
왔다.
저력의 원천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고립주의와 반(反)엘리트
주의를 표방하고, 1950년대 미국 경
제 성장 황금기 재현과 기독교 중심 

미국 전통 가치 수호 등을 추구하는 
‘트럼프주의(트럼피즘)’다. 여기에 주
로 호응한 이는 소외된 저소득층 백
인 남성이었다. 불평등 심화로 편안
하게 돈을 버는 기득권 부유층을 보
며 저소득 노동자들은 박탈감이 커
졌다. 가부장제를 당연시하던 백인 
남성은 성별에서든, 인종에서든 자신
이 소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감
을 갖기 시작했다.
진보적 가치에 기독교가 흔들렸

고,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미국
대로 위축됐다. 이들은 자신과 미국
의 화양연화 시절이 그리웠다. 트럼
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팬덤을 ‘마
가(MAGA)’라 부르는데, 대선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
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물론 TV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

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높이 소
통’ 능력도 팬덤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슈프먼 교수는 “포퓰리즘(대
중영합주의)이 배태될 수 있는 구조
적 토양이 남아 있고 트럼프 세력이 
가짜 음모론을 퍼뜨릴 수 있는 미디
어 환경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는 계
속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
다봤다.

■실체는 ‘역대 최악 대통령’
지난달 미국의 대통령의 날인 프

레지던트데이를 맞아 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

한 조사에서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
은 14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하위인 45위를 기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휴스

턴 대학교와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
학교는 전미정치학회(APSA) 회원 등 
정치 분야 전문가 5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5일∼12월31일 설문조
사 ‘2024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
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29.3％였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62.66점을 얻어 전현
직 대통령 45명 가운데 14위에 올
랐다. 이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
드로 윌슨(61.8점·15위)과 40대 대
통령 로널드 레이건(61.62점·16위)
보다 높은 순위다. 에이브러햄 링컨
은 이번 조사에서 93.87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

을 얻는 데 그치면서 꼴찌였다. 44위
인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보다
도 점수가 6점가량 낮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
스벨트, 토머스 제퍼슨이 뒤를 이었
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는 73.8점을 얻으면서 7위에 
올랐다.
미국 대통령 업적 순위 줄세우면 

링컨이 1위, 바이든은 14위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가 꼴찌에 자리한 것
이다.

 “여성의 생식기를 움켜쥘 수 있다는 미스터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담긴 녹음 파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천박한 

폄하. 멕시코 국경에서의 부모·자식 분리. 허리케인 제동 목적 핵무기 

사용 시사. 코로나19 환자에게 살균제를 주입해 보면 어떠냐는 권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그나마 사소한 것들이라며 추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몰상식한 언행들이다. 그런 그가 지난 1월21일 두 번째 공화

당 대선 후보 경선지였던 뉴햄프셔주 로체스터에서 이렇게 선언했다.“우

리는 상식의 정당이다. 우리는 (이민자가 함부로 넘지 못하는) 국경을 원하

고, 적은 세금을 원한다.” 그의‘팬덤(열광적 지지자 집단)’은“우리는 트럼프

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주별 경선이 대

거 몰린‘수퍼 화요일’과 조지아주 경선 압승을 통해 올해 대선에서 공

화당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다 모아 사실상 대선후보로 

확장됐다. 공화당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인가. 왜 다시 그인가.

상습적 거짓말·의회 폭동·대선 불복 과오에도

8년 전보다 고령·우경화… 더 뭉친 지지층

바이든 실정에 과오 가려…‘허위에 마취’

 “불평등·탈진실 지속되면 영향력 그대로”

상습적 거짓말·의회 폭동·대선 불복 등 온갖 과오에다 사법리스크를 가득 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 대권주자로 등극하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트럼피즘’ 해악에도 그를 열렬히 지지
하는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깃발을 들고‘마
가(MAGA) 행진’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미국 백인·남성·저소득층… 트럼프 잘못은 다 잊었다
‘트럼피즘’해악에도 높은 지지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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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산적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다.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앞둔 형사 재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
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성추문 입막음 돈
(허시 머니) 지급 등 4건(91개 혐의)이다. 이달 
25일 ‘허시 머니’ 건을 시작으로 재판이 이어
질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판가름 나면 대

선 판도가 흔들린다.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상
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거
나(31%) 투옥되면(39%)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법적으로 투옥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은 유지
된다”면서도, 옥중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운 만
큼 석방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형사 재판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미 선고된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상 벌

금도 문제다. 사기 대출 관련 벌금(4억5,000
만 달러 이상),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위자
료(8,330만 달러)를 합치면 5억3,330만 달
러(약 7,100억 원)를 넘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선거 자금을 낭비해 대선 본

선 경쟁이 치열한 7월쯤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주의자’ 트럼프 수혜 본 바이든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무시할 수 없는 경쟁

력도 변수다. 그는 성차별·인종차별로 악명 높
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여성, 유색
인종 표를 대거 흡수해 왔다. 지금은 많이 떨
어져 나갔지만 2020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 흑
인 87%, 아랍계 69%, 여성 56%가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도 여성을 비롯해 

미국인 전반의 지지가 두터운 ‘임신중지(낙
태)’ 지지를 강조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미국 경제 회복과 강경한 국경 정책 선회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 지점을 없
애는 중이다. 
4년 전 대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

세를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착실히 점수를 따 역전을 이뤘던 만큼 11월 
대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다수다.

■바이든 ‘낙태권 보장’ 승부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여성의 ‘임신중지

(낙태)권 보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
다. 50여 년 전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
정했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연방대

법원이 2022년 폐기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
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첫 캠페인 집회를 임신중지권 지지에 
썼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영부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버
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열린 임신중지권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 
AP통신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네 사

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라며 “민
주당이 낙태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를 보여 준 것”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지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는 ‘로(Roe)’를 다시 
미국의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로는 
1970년 임신중지 수술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
을 냈던 미국 여성의 가명이다. 미국 연방대
법원은 3년 후인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권
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내놓았는데, 당시 낙태 금지를 주장했던 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과 묶어 ‘로 대 웨이드’ 
판례로 불린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이를 폐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기본권이 박

탈당한 건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라고 밝혔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2017년 1월
~2021년 1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
는 바람에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 구도
로 재편됐고, 그 결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
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폭스뉴스 
타운홀 행사에서 “나는 그것(로 대 웨이드 판
례 폐기)을 해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대선 선거 운동에서 임

신중지권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사실상 낙태가 전면 금지된 텍사스주를 떠나
야 했던 여성의 증언을 담은 대선 광고 ‘강요
(Forced)’를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해리스 부통
령도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이었던 지난

달 22일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당초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임

신 중단에 반대하진 않되, 열성적 지지자도 
아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7개월 전 
신앙을 이유로 ‘낙태를 아주 지지하진 않는
다’고 했던 바이든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WSJ는 “임신중지는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이슈”라고 짚었다. 지난해 5월 갤럽 여론조
사에서 임신중지권 동의 여부에 대해 미국
인 34%는 ‘언제나 그렇다’고, 51%는 ‘특정 
상황에선 찬성한다’고 각각 답했다. ‘반대한
다’는 13%가량에 그쳤다. 미국인 대부분이 
여성의 임신중지에 우호적 시선을 갖고 있다
는 방증이다.

커버스토리

트럼프 대선 위기 요인 무엇들이 있나

사법리스크·벌금 폭탄·바이든 저력… 트럼프의 함정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초반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체로 박빙 우위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 주에서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지

난 7~13일 전국 4,094명(이 중 등록 유권자는 
3,3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9%,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의 지지(오차범위 
±1.7%포인트)를 각각 받았다. ‘모르겠다/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12%, ‘다른 후보를 지지
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1%를 각각 기록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등록 유권자만 대상

으로 한 양자 가상대결 조사(오차범위 ±1.8%
포인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경합주 
7곳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를 받아 바이든 대통
령(37%)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집토끼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
인됐다.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자 가운데 37%만 트럼프 전 대
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16%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머지는 제3후보에게 투
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수퍼화요일 경선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 
지위를 굳혔으며 지난 12일에는 각 당의 경
선에서 대선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대의
원을 확보했다. 애머슨대가 수퍼화요일 및 그
다음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
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5%
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재대결 확정 이후 로이터 여론조사

헤일리 지지자 37%만 트럼프 지지

바이든은 전국·트럼프는 경합주서 각각 우세… 초반판세 혼전

유죄·투옥 땐 안갯속으로…‘자금난’도 문제

형사재판 4건… 벌금도 5억 달러 넘어

여성·유색인종 지지 바이든도 경계 대상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인‘슈퍼 화요일’을 압승으로 마무리하면서 11월 대

선에서‘트럼프 2기’에 재도전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걱정거리는 있

다. 산적한 형사 재판과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이 가장 위협적이다. 경쟁자 조 바이

든 대통령의 저력도 경계 대상이다.

버지니아주 유세 현장에 트럼프 가면과 마가
(MAGA)모자를 쓰고 나타난 트럼프 지지자들.         

<로이터>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뉴욕 형사법정 앞에
서‘트럼프를 감옥으로’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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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최대 축제‘오스카상’… 할리웃 돌비 무대를 달구다

올해 오스카상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른 블록버스터 히트작‘바비’는 결국 무관에 

그쳤다. 이날 시상식 무대에서‘바비’의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기타리스트 슬래시

와 함께 코러스들에 둘러쌓인 채‘바비’의 영화 주제가 중 하나인‘아이 앰 저느트 켄’를 부르고 있다.              <로이터>

화려한 ‘바비’ 무대

지난 10일 할리웃 돌비극장에서 화려하게 치러진 제96회 아카데

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영화‘오펜하이머’였다. 오펜하이머는 이날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주요 부문을 휩쓸어 올해 오스카상 무대의 승자로 등극했다. 이날 작품상 시상에

서 오펜하이머의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주인공은 ‘오펜하이머’

한인 셀린 송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패스트 라이브즈’

는 작품상과 감독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

게도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카데미상 레드카펫에 선 셀린 송(왼쪽) 감독과 여

주인공 그레타 리 배우.              <로이터>

오스카의 한인들

올해 오스카상의 남자 연기상은‘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주

연상을,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가 조연상을 각각 휩쓸었고, 여자 연

기상은‘가여운 것들’의 에마 스톤이 주연상,‘바튼 아카데미’의 더바인 조이 랜돌프가 각각 받았

다. 왼쪽부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더바인 조이 랜돌프, 에마 스톤, 킬리언 머피.          <로이터>

연기상의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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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는 지난 1월 말 미국의 팝스
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
져 논란이 된 일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놀랍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바
로 한국”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라
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르몽드는 온라인 합성 음란물이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
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전했
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여가수들이

라는 점도 짚었다. 네덜란드 딥페이
크 탐지 회사 딥트레이스의 헨리 아
이더는 “이미 2019년에 관련 피해를 
본 전 세계 유명인 중 25%가 K팝 
스타였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추

세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매체가 음란물 딥페이크 분
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5개 동영상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유명인 50명 
중 절반 이상(56%)이 한국 스타로 
드러났다.
르몽드는 일단 K팝의 국제적인 성

공이 이런 부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K팝이 동아시아
에서 북미, 유럽, 중동으로 수출되면
서 팬층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이들 스타는 세계 각지에서 판타지
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
그램과 전문 사이트를 통해 이런 콘
텐츠를 생산·판매하는 A씨는 르몽
드에 “전 세계가 K팝 아이돌의 딥페
이크 음란물을 원한다”며 “나는 그
들에 대한 특별한 환상은 없다. 그저 
강력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
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K팝의 세계화만

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충분
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이더는 “2019
년에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런 콘텐츠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
산되고 소비된다는 점”이라며 “그리

고 문제는 K팝 스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온라인에서 퍼지는 여성 혐오가 이
런 음란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보도했다. 과거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 주를 이뤘던 성차별 공격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대표
적인 사례가 ‘특이한 관음증인 몰래
카메라’라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예일대에서 관련 문제를 연구한 

최미라씨는 이 신문에 “이것은 여성 
혐오의 역설을 반영한다. 남성은 자
신을 해방하려는 여성을 싫어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상하는 성
적 대상과 일치하는 여성은 열렬히 
좋아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에 딥페이크 기술이 더

해져 여성이 본인도 모르게 음란물
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
울러 한국 여성들이 “내 인생은 당
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며 “이 구호
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슈

“한국, 몰카 공화국서 이젠 음란물 딥페이크 공화국으로”

르몽드“음란물 최다 표적

절반 이상이 한국 스타들” 

 “K팝 국제적 성공에 더해

한국 성차별·여성 혐오 탓”

한국에서 딥페이크(Deepfake, 인공

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프랑스의 유력 매체 르몽드가 보

도했다. 이런 현상은 K-팝의 세계

적 성공과 성차별, 여성 혐오가 확

산하는 한국의 실태가 결부됐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현실은
현재 온라인 상에는 특정 인물의 사진을 

전송하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
해 해당 인물을 누드로 만들어 주는 딥페이
크 앱이 수십 개나 있다. 이 앱들은 AI 기반 
이미지 인페인팅 기술을 사용하여 옷을 나타
내는 픽셀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누드에 가
까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대상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
의 누드 신체에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왑’
도 가능하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

해 원하는 인물을 누드로 만들어 주는 딥페
이크 사이트는 수년 전부터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초기 버전은 비싸고 사용하기 어려우
며 사실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AI가 발달하면
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복제하고 딥페이크
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도 단 몇 초 만에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을 인증하는 기술
을 보유한 ‘스웨어’ (Swear)의 설립자이자 최
고 경영자인 제이슨 크로포스는 “(이미지를) 
조작하는 능력이 대중화되었다”며 “과거에는 
가짜를 만들려면 100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면 같은 시간에 100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행동 생
체 인식을 통해 사기를 탐지하는 전문회사인 
‘바이오캐치’ (BioCatch)의 세스 루덴은 AI 
도구가 “판도라의 상자에서 벗어났다. 우리
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규
모를 짐작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이 사이트

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딥페이
크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적으로 피해
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돈을 갈취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딥페이크 도구가 

널리 보급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딥
페이크 포르노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독립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첫 9
개월 동안 가장 인기 있는 35개 딥페이크 포
르노 사이트에 11만3,000개의 딥페이크 포르
노 동영상이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지난 한 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동영상이 제작될 것으로 연
구진은 예상했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딥페이크 앱 일상으로 깊숙히

AI 딥페이크 실상과 폐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딥페이크 앱 일상으로 깊숙
히 들어와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

스마트폰으로 몇 초만에 가능

온라인서 관련 음란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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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래전 이야기다. 사십대 중

반 정도로 보이는 두 여자분이 

함께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

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던 

이 두 여자분은 실제 50대 초반

의 나이였다. 운명 상담을 할 경

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

께 면담하기 보다는 따로 면담

을 하여야 개인 사적인 깊은부

분까지 세세히 상담 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

므로 상담자 외에는 옆방 대기

실에서 기다리게 하는게 관례 

였으나 두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이니 함께 상담 하겠

다고 고집을 부려 응낙 하였다.

 먼저 한분을 감정 하였는데 이

분은 계사년 을묘월 신사일 갑

오시에 출생 하였고 운의 흐름

은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로 흐르고 있었다. 먼저 건

강운을 보니 빈혈과 장의 이상

으로 인한 치질등을 조심 하여

야겠고 목신이 강하여 신경예민

하니 간과 순환기에 이상이 올 

수있 는 팔자였다. 사주에 안정

감이 없으니 노상 이중적 갈등

에 시달리게 되고 시지에 도화

가 드니 정열적이며 남자를 밝

히는 체질이다. 병행하여 남편되

는 분의 사주를 살펴보니 전형

적인 의처증 사주의 특성을 보

였다. 남편 사주에 비겁이 많고 

재성이 약하며 비겁이 재성을 

극하고 있었고 일지에 귀문살이 

놓여 있으니 그 의처증의 정도

가 무척이나 심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남자의 사주에 강한 토기

운이 약한 수를 치는 형국이라 

신장기능의 이상으로 당뇨가 병

행되니 남자구실 하기 어려운 

팔자여서 그 의처증은 병적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 여자분의 

사주에 있어 불(화)이 남자에 해

당 되는데 금이 대운에서 뿌리

를 내린 격이라 곧 이혼하게 될

터인데 그 원인은 이 여인을 뜻

하는 신금이 암장에서 간합을 

하고있고 그 간합이 무려 셋이

라 전체 사주의 통변상 현재운

의 흐름으로 볼때 자신보다 나

이가 위인 정부와 자식 또래의 

나이어린 정부를 동시에 두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신살이 곧 들이 닥치

는 운이니 빨리 정리하고 현숙

한 부인으로 돌아 가야지 그렇

지 않으면 큰 흉사에 대 망신살

을 겪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

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점차 얼굴이 붉어지던 이 여자

분 벌떡 일어 나더니 더 들을것

이 없다고 하며 화를내며 친구

를 재촉하여 사무실을 빠져나갔

다. 필자는 혹 운명감정에 오류

가 있었나 하여 그분의 팔자를 

여러모로 재 감정해 보았으나 오

류는 없는것으로 확인 되었다. 

필자도 기분이 조금은 상해 있

는데 2시간 정도후에 아까 화를 

내고 자리를 떳던 그 여자분이 

혼자서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

다. 이분 왈 "아까는 너무 죄송했

습니다. 사실 같이 온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인 

것은 맞지만 제 시누이 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털어

놓은 사연은 이렇다.

 남편은 사업에 수완이 있어 남

들보다 빨리 경제적 안정을 이

뤄 큰 걱정은 없었으나 십여 년 

전 부터 심한 당뇨로 고생을 하

고있고 부부 성생활은 그때 이

미 끝난것과 마찬가지의 생활이

었다. 그녀 자신의 뜨거운 육체

가 너무도 원망 스러웠다 한다. 

욕정을 못이겨 수년전 부터 연

상남과 연하남 두사람을 만나오

고 있는데 최근들어 연하의 정

부가 금전적으로 이것저것 요구 

하는것이 많고 노골적이지는 않

지만 은근히 협박 비슷한 말도 

가끔하고 있어서 점차 안절부절 

해지고 있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남편에게 자격지심으로 

괜한 사람을 의심한다며 잡아떼

는것도 점차 한계에 이른것 같

아 불안하다고 하면서 사실 사

랑하는 사람은 오직 남편 이라

고 하며 눈물 지은다.

 “지금 이 순간 부터 당장 남편

에게 성실 하십시요 부처님의 가

피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위

로는 이 한마디 뿐 참으로 가슴

답답한 상담이었다.

기  들  해 상담 
사             

  음 을  과   리  의   는 

2140 W. OLYMPIC BL #224  L.A., CA 90006 (올림픽+알바라도) Bank of Hope 옆 5층 빌딩

※
202  진   로 상 히 상담해 드립니다. 

“ 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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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에
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다. 이 연구
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관찰 연구
로서, 원인과 결과가 아닌 상관관계
를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이다. 즉, 연
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
인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하
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
는 다른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단지 신기루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다른 이유도 있
다. 커피의 당뇨병 예방 효과는 과학
자들이 다른 생활 습관을 고려한 후
에도 지속됐다. 이 효과는 유럽과 북
미, 아시아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
의 남녀노소, 흡연자와 비흡연자, 비
만자와 정상체중을 가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커피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
소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20년 동

안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잔 커피를 더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11% 감소한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같은 양
만큼 커피 섭취량을 줄이자 당뇨병 
발병 가능성은 17% 증가했다. 과학
자들은 커피 아닌 차(tea) 소비의 변
화를 살펴봤을 때는 같은 효과를 보
지 못했다.
■커피에 대한 평가가 나쁜 이유
전문가들은 커피가 단순한 카페인 

전달체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커피
에는 신진대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다른 화합
물이 들어있다. 단기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특히 정기적으로 마시지 않
는 경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투
쟁-도피(fight-or-flight) 반응을 유발
한다.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고 혈
압과 혈당 수치를 높이며 인슐린 민
감성을 감소시키는 반응이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전문가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밀켄 연구소 공중보건대학의 교수인 

로브 반 담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
으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
리적 변화 때문에 수십 년 전 과학
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해롭다
고 믿었던 것이다.
“당시의 연구들은 사람들에게 커
피나 카페인만 주고 몇 시간 동안 지
켜본 결과 명백하게 해로운 영향을 
볼 수 있는 실험이 대부분이었다.”라
고 반 담 교수는 설명했다. 
■커피는 액체 채소인가?
하지만 커피를 오래 마신 사람이

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커피를 
충분히 오래 마시면 커피의 각성 효
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불안하고 
불쾌하며 해로워 보이는 생리적 반
응이 점점 덜 나타나게 된다.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반응은 대부
분 사라진다.”고 말한 반 담은 “더 이
상 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커피의 다른 특성이 마법

을 부리기 시작한다. 커피는 과일, 채
소, 통곡물 및 기타 식물에 함유된 
화합물인 폴리페놀의 풍부한 공급원
이며, 폴리페놀은 건강에 유익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커피 한 잔에는 
녹차나 홍차 한 잔에 함유된 폴리페

놀 농도의 약 2배에 달하는 폴리페
놀이 들어있다. 반 담은 “커피에는 
수백 가지의 식물성 화학물질이 들
어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커피 한 잔에는 브로콜리 1

인분에서 발견되는 양의 약 절반 정
도인 1.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커
피의 건강 효과를 연구하는 뒤셀도
르프 서독 당뇨 및 건강 센터의 방
문 과학자 후베르트 콜브는 커피는 
여러 면에서 액체 채소(liquid vege-
table)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채소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양을 
비교하면 채소 1인분이 작은 잔으로 
커피 한 잔에 해당한다.”라고 그는 설
명했다.
■클로로겐산의 이점
커피에 가장 강력하고 풍부한 폴

리페놀 중 하나는 클로로겐산으로, 
일부 연구에서 인슐린 감수성과 혈
당 조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와 DNA를 
복구하고 보호하는데 관여하는 단
백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
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신

체 전반의 장기에서 발생하지만 특
히 간과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

린을 생성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콜브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커
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면 간과 베타 
세포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
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 것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반 담에 따

르면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성인이 
커피를 마셔야한다거나 커피 섭취량
을 늘려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커피에는 분명 단점도 있다. 커피

는 섭취량에 따라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악화시키며 두통, 메스꺼
움 및 기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
다. 임신부는 하루에 두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합병증 위험도 높아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당국은 건강한 

성인의 카페인 섭취량을 4~5잔에 해
당하는 약 400mg 이하로 제한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
뇨병, 심장병 및 일부 암의 위험 감
소와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장 많
이 볼 수 있는 범위는 매일 2~5잔이
라고 반 담은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일 수 있다. 수면장애, 
심장질환 또는 녹내장이 있는 경우 
의사는 커피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
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지 않고 특별히 즐기지 

않는다면 건강을 위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야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다. 하지만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
람이라면 모닝커피가 맛도 좋고 기분
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By Anahad O’ Connor>

건  강

폴리페놀·식이섬유·클로로겐산 등 함유

1잔 마실 때마다 발병 가능성 6%씩 감소

건강한 성인 하루 2~4잔 건강에 이점

수십 년 전, 과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었

다. 하지만 그 이후 커피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계속 일어났다. 카페인

이 들었든 안 들었든 커피를 매일 한두 잔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만

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제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많은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거의 또는 전혀 마시지 않

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뇨병 발병 가능성은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약 6%씩 감소

하는데 그 감소 효과는 최대 약 6잔까지다.

커피의 효능… 적당량 마시면 당뇨병 위험 줄어든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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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문선영님, 저는 57
세 달라스에서 리쿼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문선영 재정
전문가님의 유튜브를 발견해서 그 
후로 저희가 항상 구독하고 한번
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리빙베네핏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와
이프가 2023년 1월에 유방암 진
단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눈물겨운 7번의 항암치료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제 와이프는 악성
이어서 머리 빠지고 살 빠지고 못 
먹고 잠 못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
고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조차 없
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리쿼스토어 하면서 제 와이프 병
원 다니며 병치레 하느라고 저도 
살이 일년 사이에 20파운드가 빠
졌습니다. 아이들은 타주에서 학

교 다니고 있으니 애들 나름대로 
엄마 걱정에 마음 고생 많이 했고, 
리쿼스토어도 일하는 애들한테 맡
겼는데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와
이프는 어쨌든 항암 끝내고 이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N 
회사 생명보험이 있어서 암 진단 
받고서 리빙베네핏을 받으려고 물
어봤더니 저희가 가진 보험회사
는 없다고 하더군요.  리빙베네핏
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
금이라도 리빙베네핏 있는 생명보
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렸을 적 들어준 보험이 
있는데, 리빙베네핏이 없는 것 같
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루 헤아

릴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항암 치료 모두 끝나고 

이제 회복중이시라니 정말 다

행입니다. 이제 건강 관리 특

별히 잘 하시고, 더욱 건강해

지기를 기도합니다. 와이프 분

이 암에 걸리시면 남편 분 아

니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나

눌 수 밖에 없겠지요. 그나마 

선생님이 리쿼스토어를 하시

는 비즈니스 오너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일

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

약 일반 직장인들이 그것도 집

안의 가장이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직장은 당

연히 그만두셔야 할 거고, 그

렇게 되면 집안에 인컴이 당

장에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비는 두번째 문제이고, 그

럴 경우 대부분 생활비 문제

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

위에 가정경제의 고통까지 더

하게 되는 악재를 겪게 됩니

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 사

망시 나오는 혜택, 사망보상금

(Death Benefit)을 사망하지 

않아도 암 진단, 뇌졸증, 신장

말기, 심장병 진단시 미리 받

을 수 있는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 이 중요한 거죠. 하지

만 선생님 죄송하게도 사모님

은 이미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더 가입하

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생명보험을 업

그레이드 하셨거나 개선하셨

으면 리빙베네핏 혜택을 보셨

을 텐데 아쉽게도 암에 걸리

실 것을 아셨을 리 만무하셨겠

지요. 다만 지금 선생님의 생

명보험에 리빙베네핏이 없는 

것을 아셨기에 선생님 플랜부

터 다시 보완하시는 게 필요합

니다. 자녀분들 역시 리빙베네

핏이 없는 플랜이라면 한살이

라도 어릴 때, 몸이 건강할 때 

생명보험을 보완하시는게 절

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

신 분들은 보험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보완하시는게 오히려 

용이하고요, 만약 생명보험이 

없으셔서 이번에 새롭게 생명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면 하

루라도 빨리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꼭 리빙베네핏이 있는 

생명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

랍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생

명보험에 리빙베네핏이 없거

나, 혹은 있어도 시한부 판정

시에만 지급되는 리빙베네핏

이거나, 롱텀 케어 상황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리

빙베네핏이 빠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씩 따져보시고, 저 같은 전문

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

다. 선생님께서도 부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와이프분의 

완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 제 고민은 말이죠”

와이프가 항암치료를 끝냈습니다.   
      

문의 : 626-827-9599

재정전문가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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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병원 이름 국가 소재도시 순위 병원 이름 국가 소재도시

세계 최고 병원 UCLA 12위… 서울아산병원 22위

랭킹으로 보는 미국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병원 순위에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이 

1위에 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UCLA 병원과 스탠포드 병원이 세계 탑20에 이

름을 올렸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에서 2위

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3위는 캐나다의 토론토 제너럴 병원

이 각각 꼽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센터가 세계 12위에 올

랐고 이어 스탠포드 대학병원이 16위를 차지했다. LA의 주요 병원 중에는 시더스 사

이나이 병원이 세계 41위에 자리했고, USC 병원은 세계 220위였다. 이번 2024 뉴스

위크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는 한국의 유명 종합병원들도 상위권에 대거 자리해 눈

길을 끌었다. 서울아산병원이 세계 22위로 한국 병원들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가

운데 전체 250위까지 중 한국 병원 17곳이 선정됐다.

■뉴스위크 선정 2024년 전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

순위 병원 이름 국가 소재도시

1 Mayo Clinic - Rochester 미국 Rochester

2 Cleveland Clinic 미국 Cleveland

3 Toronto General - University Health Network Canada Toronto

4 The Johns Hopkins Hospital 미국 Baltimore

5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미국 Boston

6 Charite - Universitatsmedizin Berlin Germany Berlin

7 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Sweden Stockholm

8 AP-HP - Hopital Universitaire Pitie Salpetriere France Paris

9 Sheba Medical Center Israel Ramat Gan

10 Universitatsspital Zurich Switzerland Zurich

11 Singapore General Hospital (SGH) Singapore Singapore

12 UCLA Health - Ronald Reagan Medical Center 미국 Los Angeles

13 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vaudois (CHUV) Switzerland Lausanne

14 Universitatsspital Basel Switzerland Basel

15 Universitatsklinikum Heidelberg Germany Heidelberg

16 Stanford Health Care - Stanford Hospital 미국 Stanford

17 AP-HP - Hopital Europeen Georges Pompidou France Paris

18 The University of Tokyo Hospital Japan Bunkyo

19 Brigham And Women‘s Hospital 미국 Boston

20 The Mount Sinai Hospital 미국 New York

21 Rigshospitalet - Kobenhavn Denmark Copenhagen

22 서울아산병원 대한민국 Seoul

23 Aarhus Universitetshospital Denmark Aarhus

24 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 Japan Chuo

25 Allgemeines Krankenhaus der Stadt Wien Austria Vienna

26 LMU Klinikum Germany Munich

27 Klinikum Technischen Universitat Munchen Germany Munich

28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Brazil Sao Paulo

29 Oslo Universitetssykehus Norway Oslo

30 Sunnybrook Health Sciences Centre Canada Toronto

31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미국 Chicago

32 Mount Sinai Hospital Canada Toronto

33 Amsterdam UMC The Netherlands Amsterdam

34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 Seoul

35 Policlinico Universitario A. Gemelli Italy Rome

36 St Thomas Hospital United Kingdom London

37 University of Michigan Hospitalse 미국 Ann Arbor

38 CHU Lille - Hopital Claude-Huriez France Lille

39 Medizinische Hochschule Hannover Germany Hanover

40 연세 세브란스병원 대한민국 Seoul

41 Cedars-Sinai Medical Center 미국 Los Angeles

42 UMC Utrecht The Netherlands Utrecht

43 서울대병원 대한민국 Seoul

44 UZ Leuven Belgium Leuven

45 Kameda Medical Center Japan Kamogawa

46 Hospital Universitario La Paz Spain Madrid

47 North York General Hospital Canada Toronto

48 Universitatsklinikum Hamburg-Eppendorf Germany Hamburg

49 UCSF Medical Center 미국 San Francisco

50 Helsinki University Hospital Finland Helsinki

51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Philadelphia

52 Grande Ospedale Metropolitano Niguarda Italy Milan

53 Landeskrankenhaus Universitatskliniken Austria Innsbruck

54 Hospital Universitario 12 de Octubre Spain Madrid

55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미국 New York

56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Australia Camperdown

57 IRCCS Ospedale San Raffaele Italy Milan

58 Radboud UMC The Netherlands Nijmegen

59 Clinic Barcelona Spain Barcelona

60 Mayo Clinic - Jacksonville 미국 Jacksonville

61 Erasmus MC The Netherlands Rotterdam

62 CHU Bordeaux - Groupe hospitalier Pellegrin France Bordeaux

63 Hopitaux Universitaires Geneve (HUG) Switzerland Geneva

64 Tel-Aviv Sourasky Medical Center Israel Tel Aviv

65 Istituto Clinico Humanitas Italy Rozzano

66 Policlinico Sant’Orsola-Malpighi Italy Bologna

67 Universitatsklinikum Freiburg Germany Freiburg

68 Duke University Hospital 미국 Durham

69 Kyushu University Hospital Japan Higashi

70 Hospital Universitari Vall d‘Hebron Spain Barcelona

71 Leids Universitair Medisch Centrum The Netherlands Leiden

72 Hirslanden - Klinik Hirslanden Switzerland Zurich

73 Landeskrankenhaus - Universitatsklinikum Graz Austria Graz

74 Sahlgrenska Universitetssjukhuset Sweden Gothenburg

75 Akademiska Sjukhuset Sweden Uppsala

76 Hospital General Universitario Gregorio Mara on Spain Madrid

77 Uniklinik Koln Germany Cologne

78 Mayo Clinic - Phoenix 미국 Phoenix

79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UH) Singapore Singapore

80 Cl nica Universidad de Navarra Spain Pamplona/Iruna

81 분당 서울대병원 대한민국 Seongnam

82 Hospital S rio-Liban s Brazil Sao Paulo

83 Guy’s Hospital United Kingdom London

84 University College Hospital United Kingdom London

85 Odense Universitetshospital Denmark Odense

86 Nagoya University Hospital Japan Nagoya

87 Centre hospitalier de l‘Universite de Montreal Canada Montreal

88 Center Hospital of the National Center Japan Shinjuku

89 NYU Langone Hospitals 미국 New York

90 ELSAN  Sante Atlantique France Saint-Herblain

91 Addenbrooke’s United Kingdom Cambridge

92 Aalborg Universitetshospital Denmark Aalborg

93 Houston Methodist Hospital 미국 Houston

94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대한민국 Seoul

95 AP-HM - Hopital de la Timone France Marseille

96 Kyoto University Hospital Japan Sakyo

97 The Alfred Australia Melbourne

98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국 Chicago

99 Universitatsklinikum Carl Gustav Carus Dresden Germany Dresden

100 Universitatsklinikum Tubingen Germany Tubingen

101 Hopital Paris Saint-Joseph France Paris

102 Royal Melbourne Hospital - Parkville Australia Parkville

103 Azienda ospedaliera universitaria integrata Verona Italy Verona

104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대한민국 Seoul

105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국 Nashville

106 Montreal General Hospital - McGill University Canada Montreal

107 UZ Gent Belgium Ghent

108 Universitatsklinikum Erlangen Germany Erlangen

109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미국 Boston

110 Tan Tock Seng Hospital Singapore Singapore

111 Keio University Hospital Japan Shinjuku

112 John Radcliffe Hospital United Kingdom Oxford

113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 Delhi India New Delhi

114 Kepler Universitatsklinikum Austria L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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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전국 100대 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비만 등과 관련

된 19개 항목을 조사해 랭킹을 발표했다. 월렛허브는 육체적으로 활동이 적은 성인

비율에서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성인 비만율, 건강한 식생활, 당뇨 환자비율, 과

일 및 채소 섭취량 등을 조사해 비교했다. 이를 바탕으로‘가장 비만인 도시’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텍사스주 맥앨런, 2위는 미시시피주 잭슨, 3위는 루이지애나주 슈

레브포트 등 상위 10개 도시들이 모두 남부지역 도시들이었다. LA는 74위로 양호한 

성적이었고, 전국 100대 도시 중 가장 날씬한 도시로는 워싱턴주 시애틀이 꼽혔다. 

<자료=월렛허브>

가장 비만인 도시들 남부에 몰려… LA는 74위 양호

■미국에서 가장 비만 문제 심각한 도시 순위

순위 도시 총점

세부순위

비만 
비율

건강
결과

음식
운동

1 McAllen, Texas 85.54 4 2 2

2 Jackson, Mississippi 84.58 2 6 8

3 Shreveport, LA 83.82 7 4 17

4 Mobile, AL 83.11 10 7 11

5 Little Rock, Arkansas 82.31 5 24 7

6 Knoxville, Tennessee 81.71 25 1 18

7 Memphis, Tennessee 81.65 23 3 4

8 Lafayette, LA 81.64 8 25 15

9 Baton Rouge, Louisiana 81.28 11 5 26

10 Chattanooga, Tennessee 81.15 20 8 13

11 Birmingham, Alabama 81.02 18 12 3

12 Columbia, South Carolina 80.06 21 16 10

13 Oklahoma City, Oklahoma 80.03 9 31 21

14 Tulsa, Oklahoma 79.64 6 22 36

15 Fayetteville, AR 79.34 14 26 28

16 Augusta, Georgia 79.31 31 13 6

17 New Orleans, Louisiana 78.91 13 23 25

18 Canton, OH 78.78 39 10 23

19 Wichita, Kansas 78.39 37 17 12

20 Youngstown, Ohio 78.23 22 41 16

21 San Antonio, Texas 78.18 1 33 67

22 Winston, North Carolina 77.77 68 11 1

23 Fort Wayne, IN 77.66 41 18 14

24 Greenville, South Carolina 77.65 36 34 9

25 Dallas, Texas 77.61 12 32 39

26 Myrtle Beach, SC 77.47 32 28 24

27 El Paso, Texas 77.33 3 64 45

28 Louisville, Kentucky 76.83 15 14 64

29 Charleston, South Carolina 76.58 17 57 30

30 Greensboro, North Carolina 76.31 62 15 5

31 Huntsville, AL 76.22 33 91 20

32 Akron, Ohio 76.11 19 60 37

33 Toledo, Ohio 75.94 27 40 31

34 Detroit, Michigan 75.79 58 9 29

순위 도시 총점

세부순위

비만 
비율

건강
결과

음식
운동

35 Riverside, California 75.56 55 19 22

36 Albuquerque, New Mexico 75.54 16 36 52

37 Lexington-Fayette, KY 75.50 30 39 32

38 Nashville, Tennessee 75.40 28 59 27

39 Dayton, Ohio 75.39 40 45 35

40 Columbus, Ohio 74.62 26 43 51

41 Grand Rapids, Michigan 74.54 42 35 48

42 Cincinnati, Ohio 73.78 24 27 82

43 Indianapolis, Indiana 73.33 45 48 40

44 Scranton, Pennsylvania 73.17 59 37 41

45 Richmond, Virginia 73.10 70 20 42

46 Cleveland, Ohio 73.02 34 72 44

47 Providence, Rhode Island 73.02 48 56 49

48 Kansas City, Missouri 72.90 44 63 34

49 Houston, Texas 72.57 29 62 65

50 Charlotte, North Carolina 72.57 60 21 56

51 Virginia Beach, Virginia 72.22 57 30 59

52 Phoenix, Arizona 71.90 49 61 43

53 Reno, NV 71.75 51 47 60

54 Omaha, Nebraska 71.64 38 67 69

55 Des Moines, Iowa 71.47 46 86 53

56 Hartford, Connecticut 71.34 66 53 50

57 Las Vegas, Nevada 71.28 50 29 87

58 Raleigh, North Carolina 71.16 56 46 62

59 Milwaukee, Wisconsin 71.07 43 38 81

60 Durham, NC 70.86 74 80 19

61 Atlanta, Georgia 70.49 47 42 85

62 Allentown, Pennsylvania 70.35 67 77 47

63 Baltimore, Maryland 70.33 64 54 58

64 Asheville, NC 70.19 82 50 38

65 Anchorage, AK 69.77 63 65 61

66 Austin, Texas 69.65 35 79 89

67 Philadelphia, Pennsylvania 69.61 52 44 90

순위 도시 총점

세부순위

비만 
비율

건강
결과

음식
운동

68 New Haven, Connecticut 69.41 71 75 66

69 St. Louis, Missouri 69.39 54 66 76

70 Spokane, Washington 68.60 72 78 57

71 Orlando, Florida 68.01 79 49 74

72 Tucson, Arizona 67.50 75 52 84

73 Springfield, Massachusetts 67.39 87 69 63

74 Los Angeles, California 66.93 73 71 79

75 Portland, ME 66.85 85 81 71

76 Tampa, Florida 66.78 69 83 77

77 Pittsburgh, Pennsylvania 66.75 65 88 80

78 Manchester, NH 66.66 92 51 54

79 San Diego, California 66.21 83 58 86

80 Bridgeport, Connecticut 66.01 81 98 73

81 Jacksonville, Florida 65.84 88 68 72

82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65.56 53 76 98

83 Miami, Florida 65.48 76 85 83

84 Chicago, Illinois 65.37 61 92 94

85 Ogden, Utah 65.24 94 70 46

86 Worcester, Massachusetts 65.19 89 95 55

87 Sacramento, California 64.68 77 82 92

88 New York, New York 64.22 79 74 99

89 Boise, Idaho 64.17 91 55 78

90 Provo, Utah 63.75 100 84 33

91 Salt Lake City, Utah 63.22 99 73 75

92 Portland, Oregon 62.07 78 89 97

93 San Francisco, California 62.01 86 97 93

94 Colorado Springs, Colorado 61.83 97 94 68

95 Minneapolis, Minnesota 61.65 84 87 96

96 San Jose, California 60.77 90 100 91

97 Denver, Colorado 60.57 98 99 70

98 Boston, Massachusetts 60.55 96 90 88

99 Honolulu, Hawaii 59.04 93 93 100

100 Seattle, Washington 58.33 95 9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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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트론텔레트론텔레트론

봄맞이 빅
 이벤트텔레트론

한국과 동남아지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있는 세라젬

FDA 에서 의료기구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아픈곳을 정확히 
치료해 줍니다. 텔레트론에 오셔서 체험해 보세요.  

Shining Black Shining White Camel Brown 
Edition

Camel Brown 

S�cial Color

편안한 숙면을 원하신다면 Magniflex 매트리스가 최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Magniflex 의 

어떠한 제품을 사셔도 20년 워런티가

적용됩니다.

$188/월
+Tax

48개월 무이자

무이자 판매가능

$8,999 QUEEN $94/월
+Tax

48개월 무이자 $4,499 QUEEN

세계 최초 오픈형 맛사지 체어세계 최초 오픈형 맛사지 체어

NEO LE

람보르기니 매트리스 아만테 매트리스

L E X U R Y  L I F E S T Y L E

281-495-8999 972-660-8999 714-898-6999 408-297-6999 703-237-8999 770-546-8999 407-500-8999
ASIAN GARDEN MALL ATLANTA ORLANDOHOUSTON DALLAS SAN JOSE WASHINGTON DC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거나 가늘어 지시는분

부분 탈모가 있으신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분

$354/월
+Tax

48개월 무이자

양쪽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전,후가 굉장히 편하십니다.

몸의 체형을 완벽히 맞춰주며, 운동후 즐길 수 있는 스트래칭!

$17,000

FDA 에서 의료용으로 승인 받은 제품 헤어붐

무이자 판매가능 $2,499 $1,799

주부님들의 
로망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YDT33GQMJS 

$2,799
YDT41GQRJS

$3,199

무이자 판매가능

다양한 언어와 편리한 사용법, 동양인 체형에 딱 맞는 싸이즈

$208/월
+Tax

$11,999 $9,99948개월 무이자

SYNCA JP-3000 맛사지 체어

세계 최초 5D AI 시스템

MADE IN KOREA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무이자 판매가능

MADE IN KOREA

MADE IN KOREA

MADE IN KOREA

$5,999CERAGEM Master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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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퇴출 위기‘틱톡’… 사용자수도 미국이 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18세 이상 성인들의 국가별 틱톡 사용자수 

    (2023년 기준)

■숏폼별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게제 현황

■연령별 틱톡 사용자수 급증 현황

■국가별 전자상거래에서 소셜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율(%)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1억1,330만

1억990만

8,220만

5,750만

5,490만

4,990만

4,340만

4,030만

북미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북아시아
18~29세 30~49세 50~64세 성인 전체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광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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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fining fully loaded.
Fiercely designed from headlamp to taillight, the 2024 Mercedes-AMG GLA 
delivers raw power for thrilling drives.

of South Bay
3311 Pacific Coast Hwy. Torrance, CA 90505
T. 310.534.3333

Fleet Director

David Yoo  310.257.2028 www.sbmercedes.com

        의              드      의     드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비만율, 미국 성인 42%… OCED 주요국 중 한국 최저

■미국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비만 비율

■미국 각 주별 당뇨병 비율 (2017년 기준)

■OCED 주요 국가별 비만율 (2021년 기준, %)

■국가별 제1형 당뇨병 환자수

1,670만

성인              아동/청소년

 미국  칠레 영국 헝가리 브라질 평균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OECD

12% 이상

11.0~11.9%

10.0~10.9%

9.0~9.9%

9% 미만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독일

영국

러시아

캐나다

20세 미만

20~59세

60세 이상

미국내 연령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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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1

리  을 
의 을 
의 을 

 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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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매주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는 신체 활동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세 번, 약 8분간 등척운동을 하면 혈
압을 의미 있는 수치로 낮출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벽을 타고 2분간 앉았다가 2

분간 쉬는 등척운동이 그것이다. 중
간 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총 4회 벽
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휴
식을 포함하여 한 세션이 14분이면 
끝난다.
연구에 따르면 벽에 앉아서 하

는 등척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평
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최고 수치)은 
10mmHg, 이완기 혈압은 5mmHg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번 연구 결

과가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해 유
산소 운동을 권장하는 것 이상의 새
로운 운동 지침 개발을 뒷받침한다
고 말한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제이미 오

드리스콜은 “우리가 전하는 주요 메
시지는 실제로 운동하는 것이 멋진 
일이고 어떤 운동이든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동을 하고 
있지만 혈압을 낮추는 데 여전히 어
려움을 겪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등척운동은 이
미 하고 있는 운동을 보완하는 추가 
모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등척운동의 이점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

하지 않는 정적 수축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의 제1저자이자 캔터베리 
그리스도 교회 대학교의 박사 연구
원 제이미 에드워즈는 말했다. “어
떤 자세든 동적인 움직임 없이 긴

장을 유지하는 모든 종류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등척운동”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연구는 총 1만5,827명의 참가

자를 대상으로 한 270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핸드그립 악력계(dynamometer)를 쥐
고 고정된 저항에 맞서 다리를 뻗고 
벽에 등을 대고 쪼그리고 앉는 세 가
지 등척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했다. (플랭크는 등척성 운동
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번 연구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등척운동 훈

련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
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시간 대

학교의 임상 운동 생리학자인 로라 
리처드슨은 “임상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유망한 결과”라고 말했
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치료 도구
로 등척성 운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더 많은 사
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
였다.
오드리스콜은 등척운동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이유는 근육을 
수축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 일시
적으로 해당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육 
수축을 풀면 근육 조직을 통한 혈류
가 증가한다. 이는 혈관이 더 이완되
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신호를 생성하
고 혈류에 대한 저항을 줄여 궁극적
으로 혈압을 낮춘다고 오드리스콜은 
말했다.

■벽 타고 앉기(wall sit) 하는 방법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벽을 찾

는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간 다음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마치 의
자에 앉은 것처럼 무릎이 약 90도 
각도가 될 때까지 등을 벽에 붙이고 
아래로 내려간다.
스쿼트 자세가 낮을수록 운동 강

도는 높아진다. 처음에는 무릎을 얼
마나 구부리는지 주의하면서 90도
가 될 때까지 내려간다. 90도까지 내
려갈 수 없다면 무릎의 유연성에 따
라 미끄러지듯 내려가서 하체의 근
육이 힘들 때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
하라고 리처드슨은 말했다. 벽에 앉
아서 하는 등척운동은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근력을 키우며 균형과 운
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미시간대학교 운동과학대학의 임

상 부교수이기도 한 리처드슨은 “주
로 대퇴사두근(quadriceps), 둔근
(glutes), 종아리(calves) 등 다리 근
육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등을 벽에 평평하게 붙일수록 복
부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된
다.”고 말했다. 

<By Kelyn Soong>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지 지 한
모든 통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진  심 니 

드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3,5000 리 $1,200

$4,500 $1,400 $5,500 $1,700

명약 50% 특별할인가

건  강

벽에 지탱하는 등척운동, 혈압 강하에 효과적

 ‘월 싯’벽을 타고 2분간 앉았다가 2분간 쉬기

고강도 인터벌 운동보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

고혈압 있다면… 혈압 낮춰주는 간단한 맨몸 운동

<WP>

<이미지투데이>

거의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몸 운동인 벽에 앉아서 하

는 등척성 운동(isometric exercise)은 근력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척 운동이란 벽

이나 책상 등 고정된 것을 세게 밀거나 당겨서 하는 근육 훈련을 말

한다. 최근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월 싯

(wall sit 또는 wall squats 벽 스쿼트라고도 함)과 같은 등척 운동은 

유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운동보다 혈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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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환자가 자각하는 초기 증
상이 거의 없어 질병이 어느 정도 진
행된 후에 진단받을 때가 많아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 진
단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폐 건강
을 지키려면 평소 정기검진을 하는 
게 좋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

으로 공기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

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폐에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무절제하
게 증식해 종괴(덩어리)를 형성하면 
폐암으로 이어지게 된다.
폐암의 주원인은 흡연으로 비흡

연자에서는 폐암이 생기지 않는다
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환경적 
노출(석면이나 중금속 노출, 방사선 
물질, 미세먼지 등)이나 유전적 요인

으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매연으
로 인한 여성 폐암 발병률도 늘어나
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노
출되면 폐암 검사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폐암은 조직학적인 형태에 따라 

소(小)세포 폐암과 비소(非小)세포성 
폐암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폐암
의 85% 이상은 비소세포성 폐암으
로 알려져 있다. 소세포성 폐암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퍼진 후 전신으로 전이된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가장 흔한 형태인 선암은 폐의 가장
자리에서 주로 발견되며 증상이 거
의 없다. 비흡연자에게서 잘 나타나
고 남성보다 여성 폐암 환자 비율이 
높다. 대(大)세포암은 가장 드문 종류
의 폐암으로 임상적 성상이 선암과 
비슷하다.
폐암은 폐에 국한돼 발견되기도 

하지만 진행 속도가 빨라 폐뿐만 아
니라 림프절이나 혈액을 통해 뼈, 간, 
척수 등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조
기 발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폐는 신경이 없어 암이 자

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
다. 대부분의 환자의 80%가 진행된 
말기 암 상태일 때 진단받는다.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급
격히 감소한다.
폐암은 수술이 가능한 조기 단계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1%까지 상
승하기에 정기검진 및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기존 폐암 진단에는 흉부 X선 촬

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이미지 
분석법과 객담 세포진 검사, 조직 검
사 등이 사용됐다. 하지만 방사성 노
출 및 조영제 부작용, 검사법의 침습
성 같은 위험이 존재하며 단일 마커
를 사용하는 혈액검사(CEA, Cyfra 
21-1 등)는 위양성률이 높아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이러한 기존 폐암 검사의 한

계점을 보완한 ‘비소세포폐암 위험
도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비소세포
폐암 위험도 검사는 다종 바이오마
커를 이용해 정확도가 높고 액채 생
검 기반 혈액검사로 간편하다는 장
점이 있다.
폐 결절이 발견된 사람의 혈액

에서 7종의 바이오마커(C9, CA6, 
EGFR1, MMP7, SERPINA3, KIT, and 
CRP)를 압타머 기반의 비드마이크
로어레이(liquid bead microarray)법으
로 정량화하고 알고리즘에 대입해 
비소세포성 폐암 위험도 정보를 제
공한다.
75%의 민감도, 92% 특이도로 검

사 유효성을 입증 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체외 진단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다. 또한 비침습적 
혈액검사로 방사능 노출 위험이 없
다는 점도 장점이다.

건  강

일반 혈액 검사
ABC형 간염 검사
암 수치 검사
소변검사

심장기능 검사
폐 기능 검사
흉부 X-Ray 촬영
전립선 검사 (남)

위내시경 검사
복부 초음파 촬영

PLAN A

일반 혈액 검사
ABC형 간염 검사
암 수치 검사
소변검사

심장기능 검사
폐 기능 검사
흉부 X-Ray 촬영
전립선 검사 (남)

위내시경 검사
   

PLAN B

PLAN C PLAN A + 장 내시경 검사

PLAN D PLAN B + 장 내시경 검사

PLAN E PLAN C + 경동맥 초음파 검사

PLAN F PLAN D + 경동맥 초음파 검사

이외에 많은
건강 PLAN이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한   
종래의 CT 촬영기와는 달리 3차 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컬로로 촬영 하므로 신체 각 부분의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 졌습니다.

     한   
종래의 CT 촬영기와는 달리 3차 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컬로로 촬영 하므로 신체 각 부분의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매년 3월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암 예방의 날’이다. 이

중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이 발생하고 180만 명이 사

망하는 사망률 1위 암이다. 국립암센터에서 보고한‘2022년 주요 암 

사망 분율’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가운데 8만3,378명

(22.4%)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폐암 사망자는 1만8,584명

(22.3%)으로 암 사망자에서 1위다. 최근에는 폐암 환자 가운데 70% 

정도가 흡연자였던 이전과 달리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암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져 2030세대 젊은 층의 폐암 환

자가 많아지고 있다.

암 사망률 1위는‘폐암’… 조기발견 못하면 80%가 사망

전 세계 매년 220만명 발병·180만명 사망

주된 요인은 흡연… 2030세대 젊은층 급증

요리 매연 따른 비흡연자 여성 발병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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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률 1위는‘폐암’… 조기발견 못하면 80%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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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골프

전매장 동시실시

지난해 10월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 최
종일에 정찬민의 웨지 샷이 빛을 발
했다. 여러 차례 웨지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그림 같
은 쇼트 게임으로 타수를 잃지 않았
다. 하이라이트는 8번 홀의 극적인 
버디였다. 이 홀에서 티샷을 러프에 
빠뜨려 위기를 맞았는데, 20m 거리
의 러프에서 친 로브 샷이 홀 앞에 
떨어진 뒤 슬금슬금 구르더니 홀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정찬
민은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그에게 로브 샷 비결을 묻자 “아

마추어 골퍼에게는 웬만해선 추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패 위험이 크
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로브 샷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찬민이 조
언하는 팁은 이렇다.
우선 오픈 스탠스를 선다. 그래야 

스윙이 막히지 않고 끝까지 피니시를 
하기에 용이하다. 클럽 페이스는 이 
정도까지 열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연다. 주의할 점은 페이스를 
연 다음 그립을 잡는 것이다. 그립을 
잡은 뒤 페이스를 열면 임팩트 때 페
이스가 다시 닫히게 된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스탠스 폭은 어깨 너비, 볼
은 왼발 앞에 두는 게 기본이다.
로브 샷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

분은 다운스윙을 할 때 두려움에 망
설이면서 감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
이 풀리면서 뒤땅을 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반대로 볼을 띄우려고 올려
치면 토핑으로 이어진다. 정찬민은 
“가속을 더 해준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쳐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페이
스가 스윙 내내 항상 자신의 얼굴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가파르게 하고 오픈된 페이스 
각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다.

사진은 시즌 최종전이었던 LG시그
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연습 라운
드 때 모습이다. 임팩트 직후에도 페이
스가 얼굴을 향해 있고, 솟구친 흙을 
통해서는 자신 있게 휘둘렀다는 걸 알 
수 있다. 볼은 부드럽게 떠올랐다.

로브샷 비결… 망설임은 버리고, 페이스는 얼굴을 향해

월등한 장타력의‘코리안 헐크’정찬민

자유자재 웨지샷과 그림 같은 숏게임

다운스윙 때 두려움에 감속하면 안 돼

정찬민은 120kg에 육박하는 체격과 월등한 장타력으로‘코리안 헐크’로 

불린다. 장타에 가려진 그의 또 다른 특기는 웨지 샷이다. 볼을 높이 띄

우고, 부드럽게 굴리고, 낮은 탄도로 빠르게 날아가다 홀 근처에서 한두 

번 튕긴 뒤 곧바로 멈추게 하는 등 다양한 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골프 스윙 연습시 우리는 종종 타이밍
(timing)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완벽
한 타이밍은 몸의 유연한 턴과 팔의 매끄러
운 스윙을 일치시켜서 임팩트 시에 클럽헤드
를 자연스럽게 릴리스 시킨다.
당신의 핸디캡이 어느 수준이든지 간에 완

벽한 타이밍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볼이 클
럽헤드의 중심에 맞아서 하늘을 가로지를 때
의 엄청 난 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그 반대의 경험도 했
을 것이다. 
팔과 몸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 스윙의 가

장 중요한 이 두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대신 대립을 하게 되면서 게임이 길고 지루

한 괴로움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백스윙이나 팔로우 스

로 우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두 팔의 상
단부분이 회전하고 있는 가슴으로 붙어 떨
어지면서 생기기 시작한다. 왼팔이 백스윙 
때 가슴에서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오른팔은 
팔로우 스로우에서 비슷하게 제 위치를 벗
어난다.
이러한 상태로는 임팩트 때 팔과 몸을 일

체화 시킬 수 가 없다. 팔
과 몸의 동작을 성공적으
로 연결시키는 것 이야말
로 잘 조화되고 리듬 있
는 스윙의 필수요건 이라
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스윙과 팔로우 스로우의 반 정도 단계까
지 두 팔의 상단과 가슴 사이에 압착감을 유
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왼팔은 백스윙 때 
가슴을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놓이고 오른팔
은 팔로우 스로우 때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
한다. 다음과 같은 연습은 이러한 팔과 몸의 
연결을 도와줄 것이다.

헤드 커버를 양쪽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
고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4분의 3 정도의 가
벼운 스윙을 해보라. 
몸의 회전과 두 팔의 스윙이 일체화 되도

록 유념하며 몸 전체가 함께 움직이도록 한
다. 풀 스윙을 할 경우 두 팔이 백스윙을 연
결하기 위해 가슴위로 올라감에 따라 헤드 
커버가 빠질 것이다. 
이 4분의 3 스윙에 익숙해졌다고 생각되면 

헤드 커버를 치우고 마찬가지의 연결된 느낌
을 유지하면서 풀스윙을 해보라. 약간의 연습
만으로 당신의 스윙은 자연스러워지고 좋은 
타이밍을 되찾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스윙을 
찾게 될 것이다. 

비거리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정찬민의 로브 샷.          <사진 제공=민수용 골프전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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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파3 홀은 미학적으로 뛰어난 편에 
속한다. 티잉 구역에서 홀 전체가 보이기 때문
에 조경에 큰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그래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홀을 꼽을 
때 파3 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물
로 둘러싸인 아일랜드 그린, 절벽을 낀 아찔한 
그린, 온통 벙커로 방어막을 두른 공포의 그린 
등 특색 있는 파3 홀도 많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들도 많아 여러 매

체에서 파3 홀만의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 거
의 매주 TV로 시청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도전적
인 3개의 파3 홀을 꼽는다면 어느 곳이 선정
될까.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체로 페블비치
의 7번 홀과 소그래스 TPC의 17번 홀, 그리고 
오거스타내셔널의 12번 홀이 여기에 속한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태평양에 접해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페블비

치에서는 매년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이 
열린다. 길이 106야드에 불과한 7번 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파3 
홀’로 불린다. 녹색의 그린과 삼킬 듯이 용솟음
치는 태평양의 하얀 포말이 골퍼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강풍이 매섭게 몰아치면 클
럽 선택에 애를 먹는다. 평온한 날에는 웨지로 
공략하지만 바람이 성을 내면 아마추어 골퍼
들은 드라이버까지 잡을 때도 있다.
3월 열리는 PGA 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

이어스 챔피언십의 무대는 플로리다주의 소그
래스 TPC다. 이곳의 상징이 물로 둘러싸인 17
번 홀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잔잔한 호수
와 그린,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섬에 있는 외로
운 나무 한 그루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전장은 137야드로 짧지만 바람
의 방향과 세기가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 여기
에 그린이 딱딱해 볼의 낙하지점이 조금만 길
면 굴러서 물에 빠지고 만다. 호수가 삼키는 볼
은 연간 약 10만 개에 달한다. 프로 골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플
레이어스 챔피언십 기간 총 925개의 볼이 물
속으로 사라졌다.
봄의 생기가 한껏 부푼 4월이 되면 전 세계 

골퍼들의 시선은 ‘명인열전’ 마스터스의 무대
인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로 향한다. 그곳의 
12번 홀은 사진기자들이 지키고 있는 주요 포
토존 중 하나다. 그린 앞으로는 실개천이 흐르
고 홀 주변으로는 진달래와 철쭉 등이 흐드러
지게 핀 평화로운 모습이다.
전장 155야드인 이 홀에서는 매년 ‘참사’가 

벌어지곤 한다. 2019년 타이거 우즈가 기적 같
은 우승을 할 때는 경쟁자였던 프란체스코 몰
리나리, 브룩스 켑카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티샷을 물에 빠뜨리며 우즈의 우승을 도왔다. 
그런데 한 해 뒤인 2020년에는 우즈가 희생자
가 됐다. 볼을 물에 세 차례나 빠뜨리며 기준
타수보다 7타를 더 치는 셉튜플 보기를 범한 
것이다. 12번 홀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린이 땅콩 모양으로 앞뒤가 좁은 데다 실개
천 위로 부는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이
다. 과거 이곳이 인디언 무덤이어서 심술을 부
린다는 그럴 듯한 미신도 있다.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이 3개의 파3 홀

에서는 환희와 희열, 절망과 분노 등이 시시각
각 교차한다. 교훈도 준다. 파3 홀에서는 핀을 
직접 노리지 말고 일단 티샷을 안전하게 그린
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홀인원은 ‘행운의 
미스 샷’이라고 했다.

골  프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3개의 파3 홀이 주는 교훈

 전        전       • ••  •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리 의  의 과  의 을 경      
  리  는     경의   을 경   
   을   의      는   는 경  을  

   과       는        
   의     의 을   을  

회     는  의 을    는   

   

2 92 9

틀어진 상경추를 교정하면 
자연치유 가능합니다

Since
2001

페블비치·소그래스·오거스타 파3 홀 유명

매년 우승경쟁에서 승부 분수령으로 작용

핀 겨냥 말고 온그린에 집중해야 실수없어 

홀인원은 실력이 아니라‘행운의 미스 샷’

골프는 기본적으로 인내의 게임이다. 샷 하나 

잘했다고 좋은 스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샷 

하나 실수했다고 게임을 망치는 것도 아니다. 

특히나 초심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에 걸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제대로 된 티샷

을 날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파3 홀은 인내와

는 거리가 좀 멀다. 즉흥적이다. 그곳에선 기쁨

과 좌절이 곧바로 엇갈린다. 티샷 직후 환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가 하면, 벙커나 물에 빠진 

볼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페블비치 7번 홀.             <페블비치 닷컴>

소그래스 TPC 17번 홀.                  <PGA 투어>

오거스타내셔널 12번 홀.              <매스터스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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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Pineapple Express)로 명명된 거대
한 ‘대기의 강’ (atmospheric river)
이 남가주를 강타했다.
태평양 상의 수분을 가득 담아 

이동해 많은 비를 뿌리는 이번 ‘대
기의 강’은 며칠 동안 남가주에 역
대 급 폭우를 쏟아내 곳곳에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배수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아 침수가 잇따랐고, 
길거리의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면
서 차량과 주택을 덮치기도 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위치한 일부 주

택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비로 인
해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은 지표
면이 지반 약화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발생한 진
흙 사태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정
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차량들이 진흙더미에 파묻혔다.
사실 남가주에서 이번 같은 비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

고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가 내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적
설량이 증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물 공급에 큰 도움을 주기 때
문에 다행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재산 피

해가 발생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여
러 궁금증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진흙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
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으로는 홍수
나 진흙사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택보험 커버리지의 기본은 화

재이고 집안의 파이프 파열로 인한 
물 피해, 강한 비바람으로 유리창이 
깨져 빗물이 들어오는 물 피해, 도
난, 그리고 기타 집주인 책임과 관련
된 항목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큰 비가 내려 물이 집안에 흘

러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는 주택보험이 아닌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을 가지고 있어야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즉 홍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
이다. 홍수는 산 또는 강과 인접한 지
역은 물론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곳에
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비교적 지대
가 낮은 곳도 언제든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지
만, 홍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홍수보험 가입 여부는 일반적

으로 주택 소유주의 결정에 달려있
지만, 주택구입 때 융자를 해준 기관
이 지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보험
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집이 홍수 위험지역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연방재난관
리청(FEMA)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고, 전국 홍수보험 프

로그램(NFIP)이 제공하는 보험상품
을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비로 관심이 높

아진 진흙사태(mudslide)가 발생했
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는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진흙사태나 산사태, 지진
처럼 지면의 이동과 관련된 피해들
은 주택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산불피해 지역에서 발생

한 진흙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했
을 경우에는 산불 발생 시기 등 여
러 조건들을 조사한 뒤 주택보험
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쉽
게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혹이 이번 비를 경험하

면서 진흙사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보험 에이전시
와 연락해 “Difference in Conditions”
(DIC)라는 팔러시를 추가로 구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DIC는 일반 
주택보험에서 제외되는 일부 위험에 
대해 재산보호를 위한 커버리지 영
역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

이 있다. 바로 진흙사태(mudslide)
와 ‘이류’라고 해석하는 ‘mudflow’
의 차이다. 진흙사태는 흙이 떠밀려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류는 흙 보다는 

물에 가까운 현상이다. 그래서 진흙사
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가로 보험
을 구입해야 하지만, 이류인 경우에는 
홍수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수보험

은 같은 동네에 2개 이상의 부동
산 (최소 하나는 귀하의 부동산)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침수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즉 내 집만 
홍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홍수보
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는 뜻이다. 
문 의: (800)943-4555, www.

chunha.com

폭우 및 진흙사태로 인한 피해와 주택보험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홍수·산사태 피해 보상 못 받아

집안내 침수 피해시 보상은 홍수보험에 들고 있어야

진흙사태의 경우 DIC라는 추가 커버리지 필요할수도

전문가 칼럼

43년 전통의 오렌지카운티
최초의 한인 철공소로
모든 면허와 보험을 소지한 회사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Kim lron Works, lnc. Ornamental Wrought lron Gates & Fences

*철 울타리, 대문, 펜스, 철 창살, 철 장식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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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주택금융청(CalHFA)에서 시
행하는 2024년도 California Dream 
For All Shared Appreciation Loan
프로그램의 진행일정이 드디어 발
표되었다. 프로그램 신청등록은 4
월3일에 시작하여 4월 29일 오후5
시에 마감된다. 
지원자들은 이 시간내에 Cal-

H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좌를 
오픈하고, 각종 요구서류를 업로드
하여만 등록이 완료된다. 4월 29일 
등록기간이 끝나면 가주정부는 업
로드된 서류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
기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는 지원받을 대상자를 추첨을 통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가주전체를 9개지역으로 나누

어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정
하게 되는데 LA카운티는 전체가 
한 지역에 속하며 25%의 자금이 
할당되어 당첨될 확율이 아주 높
다고 여겨진다. 지원받을 대상자
로 추첨되면 Voucher를 받게되는
데 여기에는 지원금액과 만기일자
가 적혀있으며, 반드시 90일 내에 
집을 찾아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CalHFA웹사이트에 융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90일 만기를 놓
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자금은 Waiting list에 있는 다음대
상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첫주택구입자와 첫
세대주택구입자중에서 카운티별
로 정해놓은 수입상한선을 넘지않
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20% 까지 
최대 150,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하는 것이다. 첫주택구입자란 
지난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첫세대구입자란 지
난 7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
야하고 동시에 현재 부모님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손님중 한명은 반드시 첫세대구입
자이어야 한다. 
지원받는 다운페이먼트는 무이

자로 집을 팔지 않는 한 갚지 않아
도 되고 집을 팔때 오른 금액을 가
주와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특
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제
일 먼저 해야할 일은 융자담당자

를 찾아서 자신이 이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야한다. 카운티별로 정해진 가구당 
수입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보조받
는 다운페이먼트 이외에 받을 융
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지, 그리고 가주정부에서 정한 첫
주택구입자, 첫세대구입자등의 요
건도 충족되어지를 검토해야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현

재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사
람이 엘에이에 집을 구입을 원하
면 LA카운티 수입상한선을 적용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LA카운티 
상한선(＄155,000) 이 OC 상한선 
(＄202,000) 보다 낮으므로 주의해
야한다. 반대로 현재 LA카운티에 
살지만 수입이 ＄155,000을 넘어서
는 사람들은 OC에서 집을 구입하
면 자격요건에 맞게된다. 
또 중요한 것은 가구당 수입계산

은 전적으로 융자담당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어떤 손님이 보
너스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상한선이 
넘어설 경우에는 미래에 보너스수입
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충족시킬수도 있다. 이렇게 
수입계산, 등록신청과정등 이 프로그
램의 진행전반에 걸쳐 융자담당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융

자담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모든 자격요건이 충
족되는 손님에게는 융자담당자가 
CalHFA고유양식인 사전융자승인
서 (Pre-approval Letter)를 발급하
게 되는데 이는 신청인이 웹사이트
에 업로드해야할 첫번째 서류이다. 
이외에도, 정부발급 ID Card, 가

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모님에 대한 정보 (성함, 생년월일,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자, 현주소
등) 를 포함한 각종 Certificates 들
이 업로드 대상이다. 지원자들은 

가능한한 빨리 융자담당자들의 도
움을 받아 CalHFA 웹사이트를 통
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만 부족거나 미비한 서류들이 있으
면 마감전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
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획기적인 무이자 다운페이

보조로 여겨지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볼 수 있기
를 바란다.  
문의: (213)393-6334
이메일: syang2310@gmail.com

전문가 칼럼

2024년도‘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시행 일정 발표돼

집값의 20%까지 최대 15만 달러 다운페이 지원 가능

프로그램 신청 등록 4월3일 시작돼 4월29일까지 진행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다운페이 보조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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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보조·세금 보고’에 영향 
미칠 수도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

금, 여러 수수료, 교재비, 준비물 등
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장
학금 수여 기관마다 장학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 
전 확인하면 좋다. 장학금 사용과 관
련, 덜 까다로운 규정을 둔 기관은 
기숙사 비용, 식사비, 랩톱 컴퓨터와 
같은 학업 장비 구입 등에 장학금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가족의 소득

을 기준으로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Package)’를 제공한다. 일부 장학
금 사용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학
자금 보조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학교 학자금 지원 부서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
학금 사용에 따라 소득세 신고, 학자
금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 가능
장학금 정보 사이트 ‘스칼라십닷

컴’ (www.scholarships.com)에 의하

면 95%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
금, 기숙사비, 기타 숙식비, 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적 우
수 장학금’ (Merit-Based Scholarship)과 
기관이 수여하는 장학금 등이 대부분 
이 경우 해당한다. 
나머지 5%의 장학금은 장학금 수

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다. 대학이나 기타 기관이 수여하는 대
부분 장학금은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
고 대학 등록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
학 측에 직접 전달된다. 
맥도널드 HACER 내셔널 장학

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히스패
닉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이 장
학금은 수여자 30명에게 대학 출석
(등록) 확인을 요구하며 학생 1인당 
5,000달러~1만 달러의 장학금을 대
학교 측에 직접 전달한다. 대학 측에 
직접 전달되는 장학금은 학생이 장
학금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
요가 없다.    

■ ‘교통비·식료품·의류’ 제외
일반적으로 교통비, 식료품 구입비, 

캠퍼스 밖 식사비, 장비 구입 등은 장

학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장학금 수여 기관도 많기 때문에 기
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
다. 이 중 일부 기관은 통학에 필요한 
대중 교통비로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지하철, 버스, 주
차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학 등록금에 캠퍼스 내 주차료

를 포함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학금 수여 기관에 주차
료로 장학금을 사용해도 좋은지 확
인한다. 랩톱 컴퓨터, 고성능 계산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강의 준비물로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따라서 장학
금을 디지털 기기 구입에 사용 가능
한지도 장학금 수여 기관을 통해 알
아보면 좋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옷을 구입하는 학생이 많지만 의류 
구입에 장학금 사용을 허용하는 학
교와 기관은 거의 없다. 
장학금 수여 기관이 정한 장학금 

사용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의 장학금 위원
회에 예외 규정을 요청해 볼 수 있
다. 또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연도
에 장학금을 허용하는 기관도 있다. 

■등록금 초과 장학금 학생에게 환불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

는 기관도 많다. 학업과 관련된 목적
이라면 직접 전달받은 장학금을 학
생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
학금 액수가 많은 경우 일부 학교는 
등록금 환불 형태로 학생에게 장학
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인디애나 주립대에 성적 우수 장

학금을 받으며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장학금 금액이 등록금 금액을 초과
해 나머지 금액을 환불 형태로 전달
받았다. 이 학생은 등록금 외에 식사, 
숙식비 등은 직접 내기로 했기 때문
에 환불로 받은 장학금을 캠퍼스 외
부 주택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장학금 환불 금액은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환불을 받은 학생은 식료
품, 주거비, 가구, 장비 구입 등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
불 금액 사용처에 대해 확인을 요구
하는 기관이 드물고 확인이 거의 불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장학금 수여 목적이 학생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교재 구입 등 
학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학금 사용처에 따라 세금 환급

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교육비용으로 사용되는 일
부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다. 세무 전
문가와 상의한 뒤 장학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외부 장학금을 대학 측에 보고하도
록 요구하는 대학도 많다. 그래야 장
학금이 적절히 처리돼 세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보조 액수 낮출 수도
장학금 액수에 따라 대학으로부

터 받는 재정 보조 학자금 지원 금
액이 변동될 수 있다. 장학금이 재
정 보조 학자금 지원 금액을 결정
하는 ‘가족 기여액 예상치’ (Ex-
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높
여 학자금 지원 금액을 낮추는 경
우도 있다. 입학하기로 한 대학으로
부터 무상 보조금 1만 달러와 학자
금 대출 5,000달러를 제공받기로 
결정된 학생이 장학금으로 3,000달
러를 받게 되면 무상 보조금 또는 
학자금 대출 중에서 장학금 액수가 
차감될 수 있다. 
이 학생의 경우에서 장학금이 학

자금 대출에서 차감돼 대출 금액이 
2,000달러로 감소하면 큰 문제는 없
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무
상 보조금에서 차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학생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 
장학금이 학비 보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다.

교  육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

수여 기간이 허용하는 사용처 파악해야 

등록금ㆍ교재비ㆍ기숙사비 용도 가능

교통비ㆍ캠퍼스 밖 식사비ㆍ의류 등 제외

학자금 보조ㆍ세금 보고에 영향 미칠 수도

이미 대학 입학 통보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12학년 학생들은 지금 장

학금 ‘사냥’에 여념이 없다.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

해 장학금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외에도 교재비, 

기숙사비, 식사비, 기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대학 진학을 앞둔 12

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비 마련 기회다. 수

여받은 장학금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장학금을 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허용된 사용처를 이해해야 

학비 보탬에 도움이 된다. 

대학 등록금 마련에 유용한 각종 장학금은 허용된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여 기관에 의해 대부분 학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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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능력 고려해 5개 이상
AP 과목을 들으면 대학 진학에 유

리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
다. 자신의 학업 능력과 일정 등을 고
려해 적절한 숫자의 AP 과목을 선택
해야 한다. 운동과 클럽 활동, 파트 타
임 근무, 기타 과외 활동으로 일정이 
빠듯한 학생이 너무 많은 숫자의 AP 
과목을 수강하면 성적과 시험 결과
에 좋은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조건 많은 숫자의 AP 과목을 수

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학
생도 있다. 이는 대학이 검토하는 
AP 과목 기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AP 과목 숫자는 없다. 
대학은 수강한 AP 과목 숫자는 많
지 않지만 성적이 낮거나 AP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학생은 오히려 대학 강
의를 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 입

학처가 201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대학교 수준 
과목(AP, IB, 듀얼 크레딧) 5개를 들
은 학생과 6개 이상 들은 학생의 대
학교 성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이상 수강한 학생과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간에는 
대학 성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반
드시 들어야 하는 AP 과목 수는 없
지만 적어도 최고 5개 이상을 목표
로 수강하면 대학 진학 후 성적 관
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평소 관심 있는 과목부터
평소 관심 있는 과목이나 높은 성

적에 자신 있는 AP 과목부터 수강
하면 AP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성적
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진학을 
원하는 대학이 인정하는 AP 시험 
결과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AP 시험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

로 3점만 넘으면 인정하는 대학이 
있고 4점 이상을 받아야 인정하는 
대학도 많다. 단순히 AP 과목에 등
록하는 것만으로는 학문적 이점이 
크지 않다. 
AP 과목을 수강한 뒤 시험을 치

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
타났고 특히 시험에 통과한 학생 학
업 성취도가 뛰어났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 입

학처의 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
간 15~20개의 AP 과목을 수강한 학
생은 대학 진학 전 이미 지쳐 대학 
진학 뒤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오히
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AP 과목을 무
리하게 많이 들은 학생은 과도한 학
업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도 악영

향을 받기 쉽다. 
과외 활동이나 커뮤니티 봉사 활

동 시간을 고려해 AP 과목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들은 AP 과목 성적만큼 과외 
활동과 봉사 활동 기록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다방면에 뛰어난 학생을 선

별하기 위한 ‘전인적 평가’ (Holistic 
Review)를 채택한 대학이 많기 때문
에 과외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면 AP 과목 숫자를 줄이는 것
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진학 대학 AP 과목 규정 확인
AP 과목을 들으면 대학에서 이수

해야 할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관련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학하려는 대학
의 규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AP 과목을 듣는다고 해
서 학비를 절약하는 효과는 기대만
큼 크지 않다. 
AP 시험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

은 학생에게 학점을 제공하거나 ‘선
이수 과목’ (Prerequisite) 수강을 면
제해 주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제공 
학점에 제한을 두거나 아예 제공하
지 않는 대학도 많다. 대표적인 대학
으로는 브라운 대학과 앰허스트 칼
리지 등이 있다. 
대학 조기 졸업이 목표인 학생은 

고등학교 때 AP 과목을 많이 들으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우선 진학
하려는 대학이 인정하는 AP 과목을 
최대한 많이 수강해야 하고 대학이 
인정하는 점수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이수에 충분한 
학점을 AP 과목 수강을 통해 이수
하면 대학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조기 졸업이 우선순위인 학생은 

대학 재학 시 전공을 변경하거나, 인
턴십 참가 등의 지연을 피해야 한다. 
AP 시험 주관 기관 칼리지보드 웹
사이트에서 각 대학이 인정하는 AP 
과목과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

getting-credit-placement/search-pol-
icies

■AP 개설 안 된 고교 고난도 수업 
수강
대학이 AP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다닌 고등학교가 제공한 과목을 고
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설
된 AP 과목 적거나 아예 없는 고등
학교에 다닌 학생은 대학 지원 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P 과목에 제공되지 않아 AP 과

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이
런 점이 참작돼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명문
대 진학이 목표인 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난도의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수강
하는 것이 좋다. 
합격률이 높은 대학 등 일부 대학

은 AP 과목 수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학 진학할지에 따라 
AP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무
엇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AP 과목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 
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AP 과목
을 등록하면 따라가지 못해 실패하
기 쉽다.

교  육

AP 과목 몇 개나 듣는 것이 적절할까?

학업 능력·과외활동 고려해 5개 이상 도움 

평소 관심 과목·대학 인정 과목부터 시작

무리하게 많으면 낮은 성적·스트레스 부작용

AP 개설 안 된 고교는 고난도 과목 수강

고교 성적표에‘AP’(Advanced Placement) 과목 수강 기록이 있으면 

대학 지원 시 경쟁 지원자에 비해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입

학이 까다로운 명문대의 경우 지원자의 AP 수강 기록을 유의해서 살

펴보는 경향이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최대한 많은 AP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도 많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반드

시 들어야 하는 AP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반드시 들

어야 할 AP 과목 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

는 학생이 무리한 AP 과목을 수강해 나쁜 성적을 받으면 오히려 대

학 진학에 불리하다.

반드시 들어야 할 AP 과목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학업 능력
과 과외활동 일정 등을 고려해 AP 과목 숫자를 결정하면 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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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할 매물!!@ South L.A.
말도 안되는 싼 매물 

확실한 인컴, 확실한 관리 해드림

     

       

7,252 SF VACANT LOT 
R3 Zoned 

LOCATION,  LOCATION, LOCATION

  2     

$1.25/SF/Month  1917년생,
2 offices of 400 SF 

PICO 와 Hoover 만나는곳

9   

       

3,600SF/ 9,004 SF,2 UNIT 으로 된
커머셜 빌딩, 18 파킹, 36 APT 가능 

LOCATION, LOCATION, LOCATION…

9      

방6 화3/ 2700 SF
6 BED , STATE 보조(ALW) 가능

CITY, STATE PERMIT 완료

    

      

100% 차 있는 몰, 월인컴 $15,000
틴트, 라이센스 있는 카나비스 유닛

하루 3000대 이상 지나 가는 몰

29    

        

시 에서 Permit 받은 한타 인근 싱글 
완전 리모델 된 매물 

대 가족 / 돈 벌어 주는 집

    9

      

R4 Zoning -  땅 약 18,000 SF
개발 하기 좋은 매물 

LOCATION,  LOCATION, LOCATION

     2

       

건평 1,326 SF / 땅 5,580 SF
한타 인근  , $110 만에 팔리는 집

리모델링 필수 

   

        

건평 1,400 SF / 땅 6,756 SF
USC 인근  , $110 만에 팔리는 집

리모델링 필수 

    

부동산

■5% 밑으로 떨어지면 집 산다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기를 학수

고대하는 바이어가 대부분이다. 여전
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많은 바이어
가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수 바이어가 주택 구
입의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뜻을 보
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

컴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미
국인 중 약 22%가 모기지 이자율이 
6% 미만으로 하락하면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만
약 모기지 이자율이 5% 밑으로 떨
어지면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
라고 밝힌 바이어는 32%였다. 
■연말쯤 떨어질 전망
이처럼 많은 바이어가 주택 구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연방준
비제도’ (Fed)의 공격적인 기준 금
리 인상 때문이다. 2022년부터 Fed
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쉼 없이 
기준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모기지 
이자율도 현재 약 6.94%(30년 만기 
고정·2월 29일 기준)로 덩달아 올랐
다. 조사 결과대로 모기지 이자율이 
6%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내 집 마련
에 나설 바이어가 많지만 당분간 쉽
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Fed가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됐던 올해 초 모기지 이
자율도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
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
를 보이자 기준 금리 인하 시기가 연
장됐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로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고 있
다.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모기지 이
자율도 올해 말이나 되어야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MZ, 이자율 높아도 내 집 마련

할 것
모기지 이자율이 높지만 바이어들

의 주택 구입 열망은 꺾이지 않고 있
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자율이 8%를 
넘어도 내 집 마련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얼터닷컴
의 설문 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의 절
반과 Z세대 중 약 40%가 모기지 이
자율이 8%를 초과해도 주택 구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젊은 세대의 강한 주택 구입 의지

는 주택 구입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서 비롯한다. 대니얼 해일 리얼터닷
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득과 
준비된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부모 
세대에 비해 적지만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의지는 전체 세대 중 
가장 뜨겁다”라며 “임금 인상 속도
가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어 젊

은 세대의 주택 구입 능력이 개선
되고 있는 점은 주택 시장에 긍정
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이자율 6~6.5%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해 10월 23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7.79%를 
찍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
재 6.9%(2월 22일 기준)대를 기록 
중이다. 여러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은 올해 안에 6% 밑
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찰리 도허티 웰스파고 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이자율인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졌다”라며 “이자율 하락은 인플
레이션 해소 지표와 이에 따른 Fed
의 기준 금리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지 시기상의 

문제일 뿐 Fed가 올해 안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기준 금리 인하를 단
행할 것을 보고 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기준 금리에 간접적인 영
향을 받는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얼터닷컴은 올해 큰 폭의 모기

지 이자율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지
만 연말 약 6.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허티 이코노미스트
는 모기지 이자율이 향후 수년간 점진
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은 Fed의 통화 
정책 완화와 함께 올해 6%, 내년에는 
5.7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자율 떨어지면 수요 불붙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모기지 이자

율 하락 전망은 바이어에게 좋은 소식
임은 분명하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바
이어의 주택 구입 능력이 올라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터닷컴은 올해 주택 가
격이 약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모기지 이자
율 하락으로 인한 주택 구입 능력 상
승 폭은 더욱 커진다.
모기지 이자율 하락으로 바이어들

이 대비해야 할 점도 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 구입 능력이 개선되

지만 그만큼 많은 바이어가 주택 구
입에 나서 경쟁이 다시 불붙게 된다
는 것이다. 모기지 업체 처칠힐 모기
지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이 1% 떨
어지면 500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들 
바이어가 모두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택 구입 경쟁은 불 보듯 뻔
하다. 
과열 경쟁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면 모기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주택 구입 능력 개선 효과는 물거품
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업체 
오픈도어의 브라이슨 태거트 선임 매
니저는 “웃돈 경쟁뿐만 아니라 감정
가 조건 제외, 인스펙션 포기 등 일부 
무분별한 구입 행태가 다시 나올 것
으로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쟁 덜한 지금이 적기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이자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인 지금 과
열 경쟁을 피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제시한다. 과열 
경쟁이 나타나면 집값 상승뿐만 아
니라 여러 구매 조건도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러 
불리한 점을 피해 지금 주택을 구입
한 뒤 이자율이 떨어지면 재융자를 
통해 낮은 이자율 갈아탈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른바 ‘선 구매 후 재융자’ 전략

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
다. 주택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고 
적어도 5년 이상 거주 계획이 확실
할 때만 구입에 나서야 한다. 또 구
입하려는 주택의 가격과 모기지 이
자율이 부담 가능할 때만 구입을 고
려해야 하는데 나중에 재융자를 하
겠다는 계획으로 구입에 나서면 여
러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대했던 이자율 하락 현상이 나타
나지 않으면 자칫 장기간 높은 이자
율에 묶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
구된다.   

주택시장 이자율, 연말에야 6~6.5%대로 떨어질 전망

    이자율 하락땐 수요 커져 집값 오를 수도 

    경쟁 덜한 지금이 오히려 구입 적기일 듯

모기지 이자율이 5% 밑으로 떨어져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올해 

이자율은 6~6.5%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

올해 주택 시장은 장밋빛 전망으로 출발했다. 주택 구입 여건이 나아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기대대로 주택 구

입 여건은 나아졌지만 아직 바이어스마켓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여전

히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주택 가격이 내 집 마

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있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젊은 층 바이

어들은 이자율이 8%를 넘어도 주택 구입에 나서겠다는 강한 내 집 마

련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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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골드 골프장 단지 내 카탈리나섬이 보이는 180도의 최고의 뷰.

빌더 업그레이드된 마루,부엌,창문..방4+화3.5, 3457SF, 완전 탁트인 구조와 큰 LOFT와 

발코니가 있는 매스터룸..단지내 수영장과 자쿠지,하이킹코스가 너무 멋진동네

2006년생, 방2+화2, 55세이상, 리틀도쿄 시니어 콘도,

철골구조, 24시간 가드시큐리티 게이트, 수영장,

스팀사우나, 운동실, 가든 렌트주면 $3천불

방5+화4, 2유닛, 2800sf  2017년 새로 지은 집 

뒷채는 방2+화2 세탁실 2개. 에어콘2개 

뒷채 렌트하면 2500불 인컴 RV파킹, 2개의 스토라지

  
$39만 9천  

 2
2

3000SF 오피스 +1430SF 창고

5번, 91번 FWY 1분거리

  

3200sf 땅 7000sf

2000년생 방5+화3+loft

완젼 리모델링된 탁트인 환한집 홀푸드도보거리

2.8에이커와 단독주택

양옆이 커머셜 죠닝이라 커머셜로 바꾸면

완전 대박위치 게이트된 필란길 선상

새에어콘,새마루,새창문,새부엌, 캐비넷
55세이상 게이트된 시니어단지. 

단지내 수영장,스파,뱅큇룸 방2+화2, 과일나무,
텃밭,리버사이드 요지 재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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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히트 펌프’ (Heat Pump)
히트 펌프는 일반 가정에 많이 설

치된 ‘히터’ (Furnace)의 에너지 효
율 대체 설비다. 히터가 실내에 따뜻
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히트 펌프의 작동 
원리는 실내 냉방 기능을 담당하는 
에어컨과 반대다. 히프 펌프는 외부 
열기를 끌어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원리로 작동된다. 
IRA에 의해 히트 펌프를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는 최대 2,000달러의 세
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시중 히
트 펌프의 가격은 1,500달러에서 비
싼 제품은 1만 달러에 이른다. 히트 
펌프는 중저소득층 주택 소유주가 특
정 전기 제품을 구입할 때 제공받는 
리베이트 대상 항목에도 포함된다. 
■인덕션 레인지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스 

스토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많
다. 천연개스를 사용하는 개스 스토
브가 요리 시 인체에 유해한 개스
를 실내에 그대로 방출하기 때문이
다. 개스 스토브를 잘못 사용하면 노
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보
고서도 많다. 이에 비해 코일형 구리
선을 사용하는 인덕션 레인지는 개

스 스토브에 버금가는 화력을 공급
하면서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개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낮아 
훨씬 친환경적인 주택 설비로 평가
된다. 
인덕션 레인지의 시중 가격은 

1,000달러선이지만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다. IRA에 따라 소득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는 인덕션 
레인지를 설치하면 840달러까지 리
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인덕션 레인
지 외에도 기존 전기 코일 방식의 스
토브도 리베이트 대상으로 지역 중
간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전기차
전기차 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
한 전력 생산 증가로 전기차 구입이 
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까지 전체 판매 차량 중 절반을 전
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IRA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되
는 기존 7,500달러 세금 크레딧 혜
택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수
정했다. 우선 세금 크레딧 대상은 북
미에서 조립된 차량에만 한정하는
데 해당 차량은 많지 않다. 세금 크

레딧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세 보고
자는 연 1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
자는 연 30만 달러까지로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새로 도입된 
차량 판매 가격 기준에 따라 일반 
차량의 경우 5만 5,000달러 트럭과 
SUV는 8만 달러를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기차 세금 크레딧은 연방 

세금 보고서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
이지만 올해부터 차량 구입시 판매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중고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장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도 재도입
돼 확대 시행된다.   
■태양광 패널
전기 비용을 낮춰주는 태양광 패

널을 설치한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은 최
소 2만 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에 높

은 에너지 효율에도 불구하고 설치
비 부담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
면 미국 전체 가구 중 태양광 패널
을 설치한 가구는 2019년 6%에서 
2022년 8%로 증가했다. 
IRA는 태양광 패널 관련 세금 크

레딧 혜택 중 장비 구입비는 26%로 
설치비는 향후 10년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설치비에 적용되는 세금 
크레딧은 2033에는 26%, 2034년에
는 22%로 점진적으로 인하된 뒤 의
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종료될 예
정이다. 연방에너지국은 세금 크레딧
으로 태양광 설치비를 설치 가구당 
평균 7,500달러 낮출 수 있다고 밝혔
다. IRA는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여
분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홈 배터
리 시스템에 대한 세금 크레딧도 포
함한다.  

■ ‘바닥 난방 시스템’(Radiant Floor 
Heat)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른

바 보일러 난방 시스템이 최근 미국
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실내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에 온수를 순환시켜 실내를 
난방하는 방식이다. 전기나 열기 기
반의 바닥 난방 시스템도 있지만 온
수 방식의 설치비가 가장 저렴하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히터를 사용하
는 열기 난방이나 베이스보드 난방
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바닥 난방 시스템 설치비는 평

방피트 당 20달러로 비싼 편으로 
IRA 세금 크레딧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3억 달러 규모의 IRA ‘주
택 소유주 에너지 절약 관리 플랜’
(HOMES)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고려하면 좋다. 플랜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목적의 공사 후 절
약되는 에너지에 따라 저소득층 가
구의 경우 최고 8,000달러, 일반 가
정은 최고 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워터히터
대부분 가정에 설치된 개스형 워

터히터는 가구 개스 사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개스 소모량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개스형 워터히터
를 사용하는 약 5,800만 가구로부터 
연간 약 9만 1,000톤에 달하는 메
탄 개스가 배출돼 심각한 환경을 오
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스형 워
터히터를 전기 워터히터로 교체하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지만 IRA는 
전기 워터히터보다 히트 펌프형 워
터히터 사용을 권장한다.
 실외 열을 사용해 가열된 물을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스나 전기 사용 워터히터
보다 높다. IRA는 히트펌프 워터히터
를 설치하는 가정에 최고 1,750달러
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에너지 비용 낮추고 세금혜택까지… 친환경 설비 다양

   인덕션 레인지 설치하면 최고 840달러

   히트 펌프 난방은 2,000달러 세금 혜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장비 구입비의 26%, 설치비의 30%를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

친환경 주택 설비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면 얼

마나 좋을까?‘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덕분에 친환경 설비에 대한 

세금 혜택 폭이 넓어졌고 친환경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두 마

리 토끼를 잡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IRA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서부터 인덕션 레인지 설치에 이르기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친환경 주택 설비 계획이 있다

면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세금 혜택 대상이 되는 항목을 골라 설

치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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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 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지금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사고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통      2  

     

상담
문의 2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 / 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교통사고 심각부상 낙상사고 폭행 기타개인상해사건

* 차•트럭•버스 사고
* 오토바이•자전거 사고
* 보행자•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90010   www.briantoppila.com

이  민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
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
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유예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또한 신분 만료일이 

60일 유예기간보다 빠를 경우에는 
신분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 만료일이 
퇴사하고 30일 후인 경우 60일 유예
기간이 아닌 신분 만료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를 찾아 

신분연장 서류를 접수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영주권 
신분변경(I-485)가 들어가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로 이민국에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일 더 
체류해서 6개월
을 넘기게 되면 출국 후 3년 그리
고 1년을 넘기게 되면 10년간 미국
에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귀국 준
비하는데 6개월 더 시간이 필요하
다면 출국 전에 관광신분(B-2)로 변
경할 수 있다.
-취업비자(H-1B)로 일하다가 회사

를 옮기고 싶은데
▲새 회사로 가기 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민국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신분이 없어지고 이
전 회사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따라
서 회사를 바꿀 경우 이민국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옮기는게 안전하다.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를 

바꾸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조정(I-

485)가 제출되고 180일이 지나면 회
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새 회사
에서 하는 일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또한 새 회사도 영주
권을 스폰서해 줄 재정능력을 가져
야 한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새 회사를 찾

기 힘든데
▲이 경우에는 60일 유예기간 동

안 관광신분(B-2)이나 학생신분(F-1)
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있을 
경우 그 배우자 신분(F-2)으로 전환
해서 새 회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취업비자(H-1B)나 예술인비자(O) 신
분으로 있다가 해고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회사가 여행 경비
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계속 일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다른 신분으로 전

환할 때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 신
분(L-1A)으로 일하다가 한국계 다른 
회사로 옮겨 투자비자(E-2) 신분으
로 변경할 경우 이민국 심사 중에는 
계속 일할 수 없다. 승인이 되어야만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이민(EB-5)를 신청하면 직장

을 그만 두더라도 미국에 남을 수 있
는지
▲그렇다. 이제 미국 내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이민청원과 함께 신
분조정(I-485)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노동카드를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변호사의 이민법 궁금증 일문일답

비자 받은 회사 사직 후 체류 유예기간은 60일

취업비자 이직시 이민국 승인 먼저 받는게 안전

취업 영주권 신청 후 스폰서 회사 바꾸려면 180일 지나야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

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 사항을 정리하였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 답보상
태가 지속됐다. 연방 국무부가 최
근 발표한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
인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
년 11월22일과 2020년 10월8일로 
공지돼 전월 대비 각각 2개월 2주

와 1개월씩 앞당겨지는 데 그쳤다.
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23년 1월
15일로 공지돼 1개월 3주 빨라지며 
소폭 진전됐다. 그나마 취업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부문 영주권 판
정일이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개선되면서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반면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
인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의회 예산 
협상 문제로 불능상태에 빠졌다. 취
업이민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Date of Filing)은 4순위만 11개월 
빨라졌을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전
달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반

해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
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
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2A 순위만 진전

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이
번 4월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
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
족이민 2A 순위는 2020년 9월8일로 
고지되면서 6개월 3주 빨라졌다. 그
러나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
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
와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
위 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
위는 모두 전달에서 하루도 나아가
지 못했다. 가족이민의 사전접수 허
용 우선일자 역시 모든 부문이 제자
리 걸음을 했다.            <이지훈 기자>

취업 2·3순위만 소폭 진전

종교이민 비성직자‘불능’

가족이민 2A순위 제외 동결

답답한 이민 문호… 답보 지속

■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출처: 연방 국무부, 괄호 안은 전월 순위)

순위 영주권 발급 (final action date) 사전접수 (date for filing) 대상

가

족

이

민

1 15년 2월8일(15년 2월8일) 17년 9월1일(17년 9월1일) 시민권자 미혼자녀

2A 20년 9월8일(20년 6월22일) 23년 9월1일(23년 9월1일)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2B 15년 11월22일(15년 11월22일) 17년 1월1일(17년 1월1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3 09년 10월1일(09년 10월1일) 10년 3월1일(10년 3월1일) 시민권자 기혼자녀

4 07년 6월8일(07년 6월8일) 08년 3월1일(08년 3월1일) 시민권자 형제자매

취

업

이

민

1 오픈(오픈) 오픈(오픈) 세계적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원

2 23년 1월15일(22년 11월22일) 23년 2월15일(23년 2월15일) 석사학위자, 5년 이상 경력자

3
22년 11월22일(22년 9월8일) 23년 2월1일(23년 2월1일) 전문직, 숙련공, 학사학위

20년 10월8일(20년 9월8일) 20년 12월15일(20년 12월15일) 학위 불문 비숙련공

4
20년 11월1일(19년 12월1일) 20년 12월1일(20년 1월1일) 안수받은 목사 등 성직자

불능(19년 12월1일) 20년 12월1일(20년 1월1일) 종교직 종사 비성직자

5
오픈(오픈) 오픈(오픈) 100만 달러 이상 일반 투자이민

오픈(오픈) 오픈(오픈) 50만달러 파일럿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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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통의 경험과 믿음을 드리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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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 꿈결 같은 섬진강, 장군목 
유원지 주변
순창 섬진강 여행은 장군목에서 

시작된다. ‘장군목’은 인근 용궐산
(645m)과 남쪽 무량산의 형상이 큰 
장군이 자리를 잡고 앉은 모양이고 
이곳이 그 목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붙인 명칭이다. 전통악기인 장구의 
잘록한 허리 부분에 비유해 ‘장구목’
으로도 부른다.
진안 데미섬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임실 순창 곡성 구례를 거치며 차츰 
넓어져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경
계 지으며 남해로 흘러든다. 순창은 
섬진강 최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폭도 좁고 하류처럼 넓은 모래사
장도 없다.
장군목 주변 강바닥에는 밀가루 

반죽이 굳은 듯 하얗고 특이한 모양
의 바위 군상이 약 3㎞ 구간에 흩어
져 있다. 그중에서도 절구통처럼 속
이 매끈하게 깎이고 파인 ‘요강바위’
는 장군목의 상징이다. 높이 2m, 폭 
3m, 무게가 15톤이나 되는 바위로, 
한국전쟁 때 빨치산 토벌대에 쫓기
던 마을 주민이 이 구멍에 숨어 목
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1993년에는 인근 마을로 이주해 

온 사람이 그 독특한 모양새가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크레인을 
동원해 반출했다가 주민들의 노력으
로 1년 6개월 만에 되찾아오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강 한가운데 원래 자리를 

되찾은 요강바위는 물이 많지 않

을 때에 바로 앞에서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는 수량이 많아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다. 바로 위 자
전거도로 교량 위에 서면 요강바위
와 주변을 흐르는 강물 소리가 맑
고 청량하다.
상류 임실의 천담마을, 구담마을

과 함께 장군목 유원지 일대는 섬진
강의 옛 모습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
하고 있어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
화 ‘아름다운 시절(1998년)’을 촬영
하기도 했다. 봄날이면 영화 제목처
럼 꿈결같이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다.

■인공 산책로 ‘하늘길’이 왜 필요
할까 싶은데…
장군목 바로 아래 용궐산은 산 중

턱에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수직 암
벽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워낙 크고 
가팔라 감히 오를 엄두가 나지 않는
데, 2020년 지그재그로 1,010m 길이
의 덱 탐방로를 조성하여 이제는 수
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됐다. 발아래로 
아스라이 섬진강 물줄기가 휘돌아 
아찔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이름하
여 ‘용궐산 하늘길’이다.
용궐산은 원래 용골산(龍骨山)이

라 불렸다고 한다. 용처럼 골격이 
우람한 산이라 해석할 법도 한데, 
한편으로 ‘용의 뼈다귀’에서 죽음
이 연상된다. 결국 2009년 주민들
의 요구로 산 이름은 ‘용이 사는 대
궐’이라는 의미의 용궐산(龍闕山)으
로 바뀌었다. 용의 기운처럼 생동감 

넘치는 산이기를 바라는 뜻은 하늘
길 개통으로 관광객이 몰리며 현실
화했다.
하늘길 산행은 섬진강과 맞닿은 

용궐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된다. 정
상까지는 약 3km, 왕복 4시간가량 
소요되지만, 대개는 하늘길이 끝나
는 암벽 위 비룡정을 목적지로 잡는
다. 왕복 3.2km, 일반적으로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을 잡으면 느긋하게 산
과 강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
(4,000원)의 절반은 순창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거리에 비해 산행은 만만치 않다. 

매표소를 지나면 곧장 험한 바위가 
깔린 계단이 이어진다. 높낮이가 일

정하지 않고 바닥이 가지런하지 못
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가파른 경
사에 삭막한 바위 지대임에도 탐방
로 주변에 나무가 울창해 여름에는 
그늘이 넉넉할 것으로 보인다. 바위 
지대가 끝나고 아래서 보던 커다란 
암벽과 마주하는 지점부터 덱 탐방
로가 설치돼 있다. 한쪽 끝에서 계단
을 올라 한동안 평평한 길을 걷다가 
맞은편 끝에서 다시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산허리 암벽에 걸린 4단 구
조의 덱 탐방로다.
사실 용궐산 자체는 경관이 빼어

나다고 하기 힘들다. 큰돈을 들여 이
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걸으면 걸을수록 진가가 드러난다. 

중간중간 설치된 쉼터 겸 전망대에
서 한숨 돌릴 때마다 섬진강 물줄기
와 산줄기가 그림처럼 내려다보인다. 
물이 아니면 강이 아름다울 수 없고 
강이 아니면 산이 빼어날 수 없다. 
용궐산 하늘길 풍광은 강과 산이 한
데 어울림으로 완성된다. 섬진강 덕
분에 비로소 생명을 얻고 살아 꿈틀
거리는 산이다.

■채계산 출렁다리와 향가유원지
용궐산에서 섬진강 하류로 약 11

㎞ 내려가면 채계산(342m)이 있다. 
회문산, 강천산과 더불어 순창의 3
대 명산으로 꼽히는 산으로 화산이
나 적성산으로도 불리고, 바위가 책
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 책여산이
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적성강(이 구역 섬진강을 이렇게 

부른다)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비
녀 꽂은 여인이 달을 보며 누운 형
상이라 월하미인(月下美人)에 비유
하기도 한다. 이 외에 고려 말 최영 
장군이 화살보다 늦었다고 말의 목
을 베고 후회했다는 전설, 원님 부인
을 희롱한 금 돼지 설화 등의 이야
기를 간직한 것을 보면 지역에서 오
래전부터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산
이다.
산은 순창에서 남원으로 이어지

는 24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적성면 
채계산과 동계면 채계산으로 구분되
는데, 2020년 둘을 하나로 잇는 출
렁다리가 개설됐다. 최고 90m 높이
에 매달린 길이 270m 현수교는 아
래서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출렁다리를 직접 걸으려면 제법 

발품을 팔아야 한다. 주차장에서 다
리 입구까지는 약 500개 계단으로 
이어진다. 거리는 짧지만 쉬지 않고 
오르기엔 숨이 차오른다. 지지대 없
이 허공에 매달린 출렁다리는 중간
이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맞은편으
로 이어진다. 이름처럼 흔들림이 제
법 심해 짜릿함이 온몸에 전해지는
데, 서편으로 한층 넓어진 섬진강 줄
기가 마을과 들판 사이로 평화롭게 
흐르고 있다. 
채계산에서 다시 찻길로 16㎞ 떨

어진 향가유원지는 순창 섬진강의 
끝자락이다. 향가리는 산세와 물빛
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예부터 시인 
묵객과 지역 한량들이 뱃놀이를 즐
겼던 곳이라 한다. 그 옛날의 넓은 
백사장이며 기암과 어우러진 노송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조용한 강 마
을 풍경은 지금도 여전하다.
일제강점기 잔재인 터널과 다리가 

여행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384m 
향가터널은 광주와 남원을 잇는 철
로를 가설하기 위해 뚫었지만 광복
과 함께 공사가 중단돼 미완의 상태
로 남았다. 
터널 안에 굴착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된 주민들 모습을 비롯해 여러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이어지는 
다리도 10개 교각만 덩그러니 남았
는데, 2013년 상판 공사를 마무리해 
자전거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따금
씩 자전거가 지나는 다리와 주변 풍
경이 평화롭기 그지없다.

여  행

매화든 벚꽃이든 남에서 북으로 거슬러 오르는 게 꽃 차례의 순리

지만, 몸으로 느끼는 봄은 꼭 그렇지도 않다. 산골짜기 얼음장 밑에

도, 눈 녹은 물에도 봄이 흐른다. 섬진강 하구에 매화꽃이 만발한 

시기, 상류 전북 순창의 섬진강에도 물소리가 요란하다. 주변 산자

락은 아직 겨울 색인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골짜기를 굽이굽이 흐

르는 푸른 물줄기에 완연한 봄기운이 감지된다.

순창용궐산하늘길과채계산출렁다리

“산도 물도 나도 절로”… 발아래 섬진강에 봄이 흐른다

가파른 암벽에 설치한 덱 산책로 순창‘용궐산 하늘길’에 오르면 섬진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주변 산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용궐산 하늘길은 산 중턱 가파른 암벽에 지그재그로 연결돼 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순창 적성면과 동계면으로 분리된 산줄기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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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바이스’ 시즌2는 야쿠자 
가족에 대한 공격을 취재하는 제
이크(안셀 엘고트)의 미로 찾기다. 
MAX(한국 티빙) 시리즈 ‘도쿄 바이
스’는 일본 최대 신문사의 첫 외국인 
기자인 제이크의 관점에서 파헤쳐진 
일본 형사와 야쿠자 이야기다. 거의 
2년 만에 방영된 시즌2는 야쿠자와 
야쿠자의 관계로 확장시켰다. 
제이크의 좋은 취재원이던 야쿠자 

조직원 사토(카사마츠 쇼)가 공격을 
받아 혼수상태에 빠지고 그의 개인
사가 공개된다. 야쿠자와 일본 정계
의 유착이 드러나고 도쿄 경시청 조
직범죄 담당 히타로 카타기리 형사
(와타나베 켄)와 제이크의 비공식적 
공조 마저 중단 위기에 처한다.
지난달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SCAD TV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
에서 제이크를 연기한 안셀 엘고트
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보
여주고 일본 문화에 몰입하게 하는 
시리즈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시청자
라면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 바이스’는 도시 자체
가 중요한 캐릭터다. 그는 “다른 어
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름다울 뿐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캐
릭터처럼 느껴졌다”며 “2015년 도쿄
에 처음 갔는데 도시의 비주얼과 문
화에 반했다. 언젠가 여기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도쿄 
바이스’의 대본을 읽고는 일본의 소
매치기들에 대한 뒷이야기에 관심이 
갔고 마이클 만 감독과의 작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도쿄 바이스’는 요미우리 신문 본
지의 첫 외국인 기자이자 일본 범죄 
전문가인 제이크 아델스테인이 야쿠
자 취재 기록을 모은 동명 논픽션이 
원작이다. 도시의 부패와 타협, 야쿠
자 범죄와 저널리즘의 미로 여행이
라는 흥미진진한 소재가 폭력성보다
는 진지한 주제에 치중하면서 다소 
전개가 느리다.
안셀 엘고트는 “시즌1의 제이크는 

미국인의 전형이었다. 일본을 사랑하
지만 모든 규칙에 의문을 품고 인내
심이 부족했다. 실수로 상사에게 무
례한 행동을 해서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존경해야 할 윗사
람이 기다리라고 하면 그 이유를 설
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는 모두가 항상 “왜? 왜?”라고 묻는
다. 그랬던 제이크가 시즌2에서는 인
내심과 존중을 배우기 시작한다. 일
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를 결국 

성공으로 이끈다”고 캐릭터를 설명했
다. 이어 그는 “일본어 공부는 당연
했고 저널리즘 집중코스를 통해 LA
에서 실제 기사를 작성하고 경찰 보
고서를 입수해 인터뷰를 하는 등 안
전시대를 완전히 벗어난 경험을 했
다.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힘든 준비과정이었다. 그만큼 자신
의 일에 헌신적인 제이크의 캐릭터
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만족감을 표
했다.
범죄 누아르의 거장 마이클 만 감

독이 연출한 ‘도쿄 바이스’ 시즌1 에
피소드1은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
한다. ‘콜래트럴’ (2004)에서 톰 크
루즈의 액션을 빛내준 LA 야경에 비
견될 만큼 ‘도쿄 바이스’가 보여주는 
1990년대 후반의 도쿄 시간여행은 
매혹적이다. 주요 촬영지는 관광객들
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쿄 북부의 
구시가지, 시타마치로 네온 사진이 

즐비한 90년대 후반 도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제작을 총괄한 앨런 폴은 “도쿄는 

여전히 세계에서 촬영하기 가장 어
려운 주요 대도시로, 영화 제작을 용
이하게하는 정부 기관이 없어서 시
즌1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며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시즌 2
로 돌아왔을 때는 경찰과 도쿄도청
이 적극 협력을 해주어 아무도 촬영
하지 않은 장소 로케이션이 이루어
지고 길거리에서 액션 시퀀스를 촬
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는 “현재 일본에서는 게임, 애니메이
션, 만화에 대한 열렬한 관심으로 인
해 젊은 세대, 특히 Z세대와 밀레니
얼 세대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
구 시청자들과 함께 일본 문화에 이
렇게까지 파고든 프로그램은 없었다
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골든글로브협회(GGA) 정회원>

야쿠자 범죄와 저널리즘의 미로 여행‘도쿄 바이스’
하은선 기자의 할리웃 리포트

외국인 기자가 본 일본 형사와 야쿠자

범죄 누아르의 거장 마이클 만 감독 연출

폭력성 보다는 진중한 주제에 치중

 ‘도쿄 바이스’ 시즌 2는 제이크와 친분을 쌓은 야쿠자 조직원 사토(카사마츠 
쇼)를 통해 야쿠자 조직 내부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사진제공=MAX>

일본 신문사 기자가 된 제이크(안셀 엘고트)가 야쿠자 범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도쿄 뒷골목을 취재하고 있다.    <사진제공=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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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범죄와 저널리즘의 미로 여행‘도쿄 바이스’
협력업체

헬씨랜드와 함께 성장할 협력업체 상담합니다. (남가주 전지역)

#

인 ,   의
  의 한의  의  의

- 건강�식품�활성화
- 시니어�센터�활성화
- 신규�사업�찾으시는�분

[ 상담�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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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선 건강미 뿜뿜… 레드카펫에선 화려한 패션 행진

문신으로 하지 않는 고품격 영구눈썹

  인가    이 스 가

현대 아미원 현대 아미원
3546 1/2 W. 8th St. L.A., CA 90005PERMANENT MAKE-UP CLINIC(구) 여왕봉 다방 2층

213.427.1818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테크닉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특

1. 무통, 무균시설 (두려움 해방)

2. 100% 식물성 (안전성)

3. 연동식 첨단기계 (정밀성)

4. 80가지 칼라 분리 (자연추구)

인 도

수료증 수여, 기계 및 약품 공급 협회 가입,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현대 아미원 특허“ 7D 입체콤보 ”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

흰색에 갈색 줄무늬가 있는 비키니 수영

복 차림의 모델이 시원한 해변에서 배구

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며 건강미를 뽐내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해변의 건강 미인

지난 10일 제96회 아카데

미상 시상식 후 LA에서 열

린 엘튼 존 주최 파티에서 

참석 스타들이 자태를 뽐

내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지나 마이, 나자닌 만디, 리

디아 빌렌, 이찌 메츠. 

<로이터>

오스카 파티 패션

보아가 프로듀싱한 신인 보이그룹 NCT 위시(NCT WISH)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

퀘어에서 열린 데뷔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NCT 위시, 소년들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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